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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양질의 공론장은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 결사와 자유

의지, 이성적 대화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 민주

주의의 근본 원리로 작동한다. 양질의 공론장이 갖추어진 사회의

구성원들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공론장의 모습이 구현되어있는 포털의 뉴

스 댓글은 그것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

많은 온라인상의 의사소통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정치 뉴스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댓글 공론장의 문제는 그 책임 주체로 그

간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유통하는 ‘포털’이 지목되어왔다. 이

에 이 연구는 언론사 영역의 기사 품질과 포털 영역의 댓글 정책

이 양질의 뉴스 댓글 공론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기사 품질은 이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정

보원 편향성이라는 하위 변인으로, 댓글 정책은 댓글 노출 방식과

댓글 나열 방식, 그리고 댓글 스티커 종류의 종류라는 하위 변인

으로 세분화하였다. 댓글 공론장의 질은 (1) 시민적 덕성 (2) 논리

적 합리성 (3) 의견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

며, 독립변인에 따라 해당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언론사별로 기사 문체와 세부

댓글 정책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언론사’ 변인을 고려한 임의효

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사의 전체 댓

글 수가 위의 관계들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매개효과 분석

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사 품질 중 이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의 논조

경향성, 댓글 정책 중 기사 추천 스티커는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슈의 갈등 정도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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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추천 스티커는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을 떨어뜨렸고, 헤

드라인 논조 경향성은 합리성을 증진하였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정보원 편향성은 댓글 공론장의 의견 다양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쳤다. 댓글 수의 매개효과는 개별 변인 관계에 따

라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양질의 댓글 공론장 형성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인 웹 데

이터를 통해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댓글 공론장, 네이버 정치 뉴스, 기사 품질, 댓글 정책

학 번 : 2021-2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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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양질의 댓글 공론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네이버 정

치 뉴스를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댓글 공론장의 질

을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개념

화하였고, 기사의 품질과 댓글 정책에 따라 이러한 댓글 공론장의 품질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민주주의 이론 관점에서 양질의 공론장(public sphere)은 사회의 필수

적 요건이다.1) 양질의 공론장이 갖추어진 사회의 구성원들은 현실의 문

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정

책 행위자들은 공론장에서 이뤄지는 시민들의 담론을 듣고 사회문제를

더 적절히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Habermas, 1992). 이는 사회

내 공적 의사소통 과정이 시민사회, 즉 일반 대중의 생활세계로부터 출

발할수록 보다 민주적이고도 덜 왜곡된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버

마스의 이상적 공론장 개념과 같다.

정보 통신 기술(ICT)이 결합한 현대의 온라인 공론장은 이와 같은 공

론장의 이상에 더 가까우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는 대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특징이 이용자들

이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

다.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사사로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으므로 동 공간에서는 보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진다(Scott, 2004; 박근영·최윤정, 2014).2) 둘째, 온라인 댓글 문화가 과거

1) 대중들의 자발적 결사로 구성된 성숙한 시민사회는 강하고 견고한 민주주의
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이다(Flyvbjerg, 1998).

2)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은 있으나, 해당
속성은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잠재적 두려움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홍원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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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정보 수신자에 그쳤던 뉴스 이용자들을 적극적 이슈 참여자로 변

화시켰기 때문이다(안순태·이하나·정순둘, 2022). 인터넷은 뉴스 생산자

에서 이용자로의 일방적 정보 흐름을 양방향의 흐름으로 바꾸었으며, 이

에 뉴스를 읽고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뉴스의 가치를 만드는 실질

적 주체가 되었다(고문정, 2018; 김슬이·이상우·정용국, 2020).

포털의 뉴스 댓글은 이 같은 온라인 공론장의 이상이 가장 잘 구현되

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포털은 지난 20년간 유례없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조사 결

과에 따라, 현재 73%의 국내 디지털 뉴스 이용자들은 검색엔진 서비스,

즉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여

론집중도조사위원회(2021)가 발표한 매체 합산 뉴스 이용점유율 추이를

보아도,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하는 포털 군의 뉴스 이용 점유율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현재 다수의 온라인 이용자들은 포

털뉴스 공간에서 갖가지 다층적 공론장을 동시다발적으로 형성하고 있

다.

그러나 포털의 뉴스 댓글은 종종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의 장이 되곤

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댓글 공간을 자기 신념 강화와 선택 편향의 도구

로 사용하는 한편, 나와 다른 외집단의 신념은 적대하고 배척하는 성숙

하지 못한 담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또한 동 공간을 여론 조작과 선

동의 목적으로 수단화하면서 포털뉴스 댓글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참된 시민사회의 모습이 각종 차별과 배

제, 정체성의 정치를3)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때(Bernstein, 1997/2005;

Keane, 1988), 이러한 현상들이 숙의의 기본 전제와 거리가 먼 바람직하

지 못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댓글 공론장의 이상적 가치가 퇴색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사회는 결국 ‘과연 온라인 뉴스 공간에서 이상적인 양질의

공론장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대답이 필요해졌다. 이

연구는 만일 양질의 댓글 공론장 실현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

3)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란 성별, 종교, 인종 등 ‘공유된’ 정체성을 확보
한 집단이 제도와 주류 문화, 정치적 구조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 운동과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피력하는 정치 모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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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은 무엇일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뉴스 댓글 연구는 대부분 특정 사회적 사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는 용도이거나(김은진·강주현, 2019; 조하나·정연오·이재동·이지형,

2013; 안순태·이하나·정순둘, 2022), 이용자들의 댓글 작성 의도나 댓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고문정, 2018; 김슬이·이상우·정

용국, 2020; 현기득·정낙원·서미혜, 2020), 혹은 댓글 공론장의 질을 공론

장별 특성에 따라 비교하는 연구(박근영·최윤정, 2013; 김진영, 2022)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뉴스 댓글 자체의 파급력이나 사회적

효과를 증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역으로 효과적인 공론장을 만드

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

구의 목적은 그러한 요인을 찾아 온라인 댓글 공론장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앞서와 같이 포털뉴스 댓글의 역할과 기능, 최근의 문

제들, 그리고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2장 문헌 검토에서는 포털뉴스 댓글이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가지는

함의와 최근의 여러 파행적 현상들(여론 조작, 악성댓글, 이용자 양극화)

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정치 기사의 댓글에서 나

타나는 갈등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후, 댓글 공론

장의 구성 개념을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이라는 세 가

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댓글 공론장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사 품질과 댓글 정책 변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목을 세부적으

로 분류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크게 3가

지로, 기사의 품질과 댓글 정책이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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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차원에 댓글 공론장의 질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기

사의 댓글 수가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지 등으로 구성된다. 4 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기술하였고, 5장과 6장은 연구 결과와 결론, 연구

의 함의 및 한계, 후속 연구 제언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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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검토

이 장에서는 온라인 댓글 공론장의 사회적 함의와 여러 문제 현상을

정치 뉴스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후 대중 공론장의 선행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댓글 공론장의 질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뒤, 기사의 품

질과 댓글 정책의 각 하위 변인을 상정하여 최종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다.

제 1 절 온라인 공론장으로서의 댓글 공간

1. 온라인 뉴스 댓글 문화와 변질

온라인 공간은 이용자들이 각종 정치·사회적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가

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현대 사회에 몇 안 되는 숙의의 창구로 기

능하고 있다. 여기서 숙의 개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인정

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보다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한 협력의 장에서 서로 연대하며 성숙한 공론장을 만들어 나간다

는 의미에 가까우며, 그 과정에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윤석민, 2020; 김용희·권혜진, 2020). 서로 다른 문

화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권력관계가 민주적인 논쟁에 부딪히고, 구성원

간 합의와 사회통합이 온전히 가능해질 때 공론장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Karppinen, 2008).4) 가델스와 베르그루엔(Gardels &

Berggruen, 2019)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마련

4) 현재 대다수 국가가 효율성을 위한 대의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성숙한
소통규범에 바탕을 둔 숙의의 창구는 어느 체제에서나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라 대중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통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Lindblom & Woodhouse, 1993). 킨(Keane, 1993)은 반민주
적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 공론장의 능력은 곧 ‘아무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권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책임 의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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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지와 관심사가 잠깐의

선거철이 아닌 ‘평상시’에 알려지고 숙고될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의 숙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포털

의 뉴스 댓글이다. 이는 첫째, 포털 자체가 높은 접근 용이성을 띠어 다

양한 형태와 분포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포털은

성별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80% 내외의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여

론 영향력 차원에서도 일반적 SNS나 전통매체와 비교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2022). 둘째, 포털뉴스 댓글의 인터페이

스가 이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활하고 빠른 소통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뉴스 댓글이

라는 가상의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안에 대한 태

도를 즉각적으로 형성한다(고예나 외, 2021). 셋째, 댓글 작성 행위 자체

가 이용자 관여도가 높은 뉴스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행동이기 때

문이다. 댓글 작성은 이용자들이 단순히 공감 버튼을 누르거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의견 표현 행위를 수반한다

(김슬이, 2020). 댓글은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

보를 제공한다. 포털뉴스 댓글 공론장의 숙의 정도를 분석하는 작업은

곧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포털뉴스 댓글의 현대 온라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기대와 달

리, 동 공간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첫째,

여론 조작 차원에서 포털뉴스 댓글은 종종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 수단

이 되어왔다. 2018년 드루킹 사건5)이 그러하였듯, 인터넷 뉴스 댓글은

과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에 의해 아주 손쉽게 조작될 수 있음이 드

러나 큰 논란을 빚었다(이수민·장원호, 2017). 드루킹 사건 이후 뉴스 댓

5) 2018년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자동조작 프로그램)를 활용해 실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했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아 19대 대선 및 평창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출
전 관련 등 정부 친화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댓글의 공감 수를 집중
적으로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성후, 2018; 한소범·김창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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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여론을 대변하는 텍스트라는 전통적 생각에서 벗어난 대중들은 댓

글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며 뉴스 댓글 폐지 운동을 벌이

기도 했다(김연지, 2018). 이 같은 여론 조작이 댓글 공론장에 위협이 되

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왜곡된 여론을 주류적 진실로 받아들여 대항하지

않는 순간, 인터넷 공간은 더 이상 자유로운 담론의 장이 아닌 획일화와

동질화의 공간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이유영, 2019). 이용자들은 대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또 보편적 주류에서 벗어

난 일탈적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공동체가 합의한 여론에 반대되는 의

견은 숨기거나 삭제한다(Noelle-Neumann, 1993). 물론 온라인 공간이 오

프라인보다 고립의 두려움이 덜하여 이용자들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강주현·임영호, 2019; 김현정, 2011), 일

단 하나의 의견이 주류가 되는 순간 반대의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상황보

다 의견 개진에 더 큰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그 주류 의견이 조작

된 것이기까지 하다면, 이 같은 공론장의 위축은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악성댓글 차원에서 담론의 생산성 없이 타인 비방에만 목적을

둔 댓글 행위는 공론장의 성숙을 저해한다. 실제 뉴스 댓글 공간에서 공

격적인 댓글 작성은 이제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동반하며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빚어왔다. 악성댓글은 대체로 공인을 향한 불특정 다수의 무차별

적 공격을 동반하므로, 공격의 타깃이 된 대상은 극심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악성댓글 문제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특징에 힘입어 더 활발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대개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환경에서 상대 존중이 없는 언사와

공격 행동을 더 쉽게 행하기 때문이다(김한민·김기문, 2018; Brown,

2018; 윤영철, 2000). 익명화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의적으로 규정

지으며 복수의 거짓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편협한 생각들을 더

가감 없이 표출할 수 있게 된다(Baek et al, 2022; Lee & Kim, 2015). 이

같은 문제는 숱한 비극 사건 이후 도입된 갖가지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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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용자 양극화 차원에서 댓글 공론장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모

이고 이질적인 사람들끼리는 배척하는 분열의 장이 되고 있다. 이는 댓

글 문화가 갖는 시민적 덕성, 즉 이용자 개인이 타인을 향해 느끼는 연

대감이 내집단 구성원 안에서만 발휘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된 이용자들은 여러 견해를 비교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보다, ‘나’의 기준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의견이라면 무

작정 배척하고 보는 분극(分極)적 시민에 머무른다. 이용자의 선택 노출

경향이 전체 사상의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날수록 시장의 합리적 의사 결

정 능력은 저하되며(노정규·민영, 2012),7) 결국 공론장은 모든 참여자가

자신만의 의견 관철을 위해 투쟁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된다(윤석민,

2007). 이러한 양극화가 불러오는 사회적 폐해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제시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성 책임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포털뉴스 댓글의 각종 문제는 바람직한 숙의와 동떨어진 채

저품질의 담론을 생산하여 댓글 본연의 순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 생활세계 행위자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 행위를 방해하는 도구적 이성 발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Habermas, 1987), 행위자들의 상호주관적 이해관계가 담보되지 않는 미

성숙한 소통 양식이자 사회 전체의 관용과 합의를 저해하는 병폐 현상과

같다. 이에 이 연구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 성숙한 댓글 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한 구심점을 보다 면밀히 모색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6) 예컨대 네이버는 현재 모든 댓글 작성자의 과거 댓글 이력을 공개하고 있지
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누가 어떠한 댓글을 작성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
다(고문정, 2018).

7) 이러한 지적은 공론장 내 내용적 선택권이 다양할수록 모순적으로 개인은
좁은 범위의 내용만 적대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Youn, 1994; Yuan & Webster, 2006; 윤영철, 2018; Napol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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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뉴스 공간의 정치 갈등

온라인 뉴스 댓글 공간의 각종 폐단은 진영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

등, 남녀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영역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에서도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적 이념 갈등은 온라인 댓글의 질적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해방

이후 강한 반공 체제와 보수 편향적 정당 체계가 뿌리내리며 매우 협소

한 이데올로기가 창출되었다(강원택, 2018). 이로 인한 한국 정치의 저발

전 상태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였고, 현실의 문제를

제쳐둔 정당 간의 이해 다툼만이 온존하여 국민 분열을 가속하였다. 즉,

한국의 정당들은 애초에 그 이념적 기반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적인 정쟁보다는 소모적인 감정 다툼과 선거 승리에만 치중했고, 이

에 사회 전반의 이념 또한 다원화되지 못한 채 양강 구도의 갈등만이 지

속되어 온 것이다. 한국의 정치대표 체계가 오랜 시간 대중사회와 괴리

된 채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 이에 보수와 진보가 단지 다툼을 위

한 명목상 구분에 그치게 된 것이 한국 사회 내 진영 갈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복, 2012; 최장집, 2010: 윤석민, 2020 재인용). 채진원

(2016)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러웠던 과거 권위주

의 시대에는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남한 내 갈등(남남갈등)이 상대적으

로 미미한 사회문제였을 수 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각종 현대사적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나 대미 관계 등의 외교 문제와

얽히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한국 사

회 내의 정치 분열은 대내외적인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뉴스 댓글 공간의 익명성에 힘

입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5년 전 드루킹 사건이 그러하였듯, 이

념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온라인 댓글 공간을 이념적 승

리와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댓글의 전반적인 품질을 저해

하였다. 물론 이 같은 미성숙한 댓글 행위가 인터넷 생태계의 고질적 문

제라고는 하나,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조직화된 정치 세력까지 동원하며



- 10 -

온라인 공론장의 저발전을 가속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

다. 온라인상의 정치적 극단주의는 이념의 자유로운 공존 가능성을 배척

하고 공론장 내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견 표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

다.

진영 간 적대적 소통행위와 미성숙한 댓글 공론장의 발현은 유튜브 등

신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소비 환경으로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맞춤형 뉴스 소비문화는 그간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정보의 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며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견해와 부합하는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

도록 만들어, 이용자 개인의 사고 편향성을 가중시켰다(Bozdag &

Hoven, 2015). 이용자들이 방대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다양하고 이질적

인 사고들에 노출되기보다는, 비슷한 내용과 논조의 뉴스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엄기홍·김대식, 2021).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수

록 이용자들은 각자의 폐쇄된 사고에만 머무르게 되므로, 전반적인 온라

인 정치 양극화 경향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Garimella et al, 2021; Prior,

2013).8) 일반적인 이용자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정보를 회피하려는 성

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Iyengar & Hahn, 2009), 새로워진 온라인 뉴

스 이용 환경이 그러한 편향적 소비 성향을 부추기고 있음은 분명하다

(장승진·한정훈, 2019). 정파적 사고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 편향성을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숙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

며, 결국 온라인 댓글 공론장의 전반적인 품질은 저해될 수밖에 없게 된

다. 프라이어(Prior, 2013)는 편향적 미디어 소비 환경이 극단적 정파주의

자와 중도적 시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고 공론장 내 의견들이

자유롭게 화합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댓글

품질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화하고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양질의 댓글

공론장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8) 알고리즘으로 유통되는 정치적 정보들은 주로 개인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의 생각만을 담는다(마정미, 2021; 장승진·한정훈, 2019; 노정규·민영,
2012). 이용자가 그러한 정보를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내집단의 정치
성향에 더 깊이 고립되고, 결국 온라인 정치적 양극화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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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양질의 댓글 공론장 구성 요인

숙의에 기반한 댓글 공론장의 품질 개념은 크게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민적 덕성은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려는 열린 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일컫는다(박승관, 2001). 구체적으로 실즈(Shils, 1991)는 개인적

자기의식(individual self-consciousness)이 공동체적 자기의식(collective

self-consciousness)으로 대체되고, 동료 구성원들을 동등한 인격체와 존

엄으로 대하는 덕성을 갖춤으로써 얻게 되는 공손의 미덕이 곧 시민성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시민적 덕성을 갖춘 구성원들은 나의 입장을 발언의

중심에 두는 자기본위적 편향성(self-serving bias; 윤석민, 2015)에서 벗

어난 성숙한 소통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즉, 시민적 덕성은 집단의 구

성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를 이

해하고 경청하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민성은 여러 갈등적 의견이 댓글 공론장 안에서 평화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도우며, 공론장이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이끈다(박근영·최윤

정, 2014). 좋은 숙의는 논리적 우열을 목표로 하지 않으므로, 나와 다른

시각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조정하려는 열린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

(김은미·이준웅, 2006; 윤석민, 2015).

둘째, 논리적 합리성이란 하나의 사건을 논리나 이성적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개인의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 이동훈(2009)은 공동체의 합리

적 숙의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명제, 판단, 설명, 제안 등

에 대한 실증적 지지, 의심, 이의제기가 활발해야 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인정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이성적 논증 절차와 체계에 의한 민

주적 의사 결정을 지향하는 칸트적 규범이론, 모든 합리적 담론의 참여

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범과 행동 양식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론과 상통한다(Habermas, 1992).9)

9) 둘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면 하버마스는 담론이 자연발생적 도덕 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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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견 다양성이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

형성하는 의견의 이질성 정도를 의미한다. 다양성 개념의 모태가 되는

사상의 시장(The Marketplace Ideas; Napoli, 1999/2001) 은유는10) 단 하

나의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여러 상충하는 사상들의 존재와 그것을 민주

적으로 합치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시민의 지

식을 풍부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잘 기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공론장 내 사상이 다양할수록 공론장은 여러 대안을 비교하며 더욱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점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엔트만과 와일드만

(Entman & Wildman, 1992)은 사회 내 중요 사안에 대한 생각, 분석, 비

판적 견해 등이 독특하고 이질적일수록 좋은 거버넌스에 도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때 좋은 거버넌스란 곧 사회 내 소위 ‘좋은’ 품질의 공론장

이 발현한 상태와 같다.

요컨대 양질의 댓글 공론장이란 공동체적 문제 해결을 향한 시민적 덕

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다원적인 생각들이 온라인 뉴스 공간에서 합리적

논증 절차를 기반으로 공유되는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댓글 공론장 품질의 세 가지 구성 요인

시민적 덕성
(civic virtue)

논리적 합리성
(logical rationality)

의견 다양성
(opinion diversity)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자발적으

로 추구하려는 열린 존

중과 이해의 태도

논리나 이성적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개인의

판단 능력

하나의 공론장 안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이 자

유롭고 평등하게 형성하

는 의견의 이질성 정도

해 근거 지어질 수 있다는 의무론적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그 규범들의 타
당성이 다소 인위적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성된 법적 공동체 안
에서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그 절차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개인화된 인격체의 불가침성에 대한 도덕적 보호(i.e. 인권)가 필
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실천적 의사소통을 거쳐 동의에 이른 행동 규범에만
타당성의 지위를 인정하므로, 도덕적 세계와 법규범의 세계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이며 각자 고유의 뿌리를 가진다.

10) 사상의 시장이란 다양하고 상반되는 정보 공급원에서부터 자유롭고 방해받
지 않는 정보 유통을 의미한다(Napol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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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숙의의 속성을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참여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 공공의 이슈(공개성), 합의, 이성적 논증 등에 집중해 왔다(Cohen,

1989; 이종혁·최윤정, 2012; 이정, 2022; 박근영·최윤정, 2014). 그러나 자

유와 평등 개념은 온라인 환경, 특히 포털이라는 공간을 통해 충분히 실

현되었으므로 분석의 중요성이 떨어지며, 공공의 이슈(공개성) 항목은 자

칫 대중적 공론장을 소수자 의제를 간과하는 거대 담론 위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 또한, 합의의 특성은 숙의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춤으로써 숙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상호 이해

의 본질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댓글 공론

장 품질의 더 나은 개념화를 위해서는 이전의 많은 연구가 공통으로 사

용한 ‘논리적 합리성’이라는 속성에, 시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론하는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시민적 덕성’과 ‘의견 다양성’이라

는 속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위 세 가지 요소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의 전제이자 결론이 되는 선순환을 이

룬다. 즉, 개인이 높은 수준의 이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적인 감정을 절

제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열린 마음으로 숙고하고 토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많은 논리적 근거를 갖고 상대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론장

에는 더 풍부한 사상과 생각들이 출현할 수 있다(윤영철 외, 2010). 이렇

게 교환된 다양한 의견들은 집단 전체 지식의 양과 질, 나아가 이용자

자신의 민주적 태도 함양에 기여하며 전체 공론장에 또 선순환을 일으킨

다(윤영철 외, 2010; Meyers, 1989). 이뿐만 아니라, 하버마스의 이성주의

공론장 개념만으로는 감성과 유희, 비이성과 사적 영역의 공론장 개입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Dahlgren, 2009), 이 연구는 시민적

덕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 이성 중심 공론장의 한계를 보완함

과 동시에 댓글 전반의 논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판단하였

다.11) 이용자들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댓글 장이더라도, 그 안

11) 하버마스가 언급한 사회통합 제3의 원천인 ‘연대성’은 의사소통의 발생을 위
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소통의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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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축적된 공통의 연대 의식과 의사소통 규범이 공론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홍원식, 2014).

제 3 절 댓글 공론장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댓글 공론장의 질에는 기사 및 댓글 환경에서 비롯되는 변수들이 복합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기사의 품질에 따라 댓글 공론장에

전개되는 담론의 질과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기사 품질 변인). 기사의

내용은 이용자들에게 댓글 공론장 내 큰 담론과 토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차적 정보 요인이다. 이용자들은 기사에 설정된 큰 의제 안에 각자의

의미와 해석을 덧붙여 댓글을 작성한다. 기사의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균

형적인 시각을 전달함으로써 더 폭넓은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양질

의 댓글 공론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댓글 정책에 따라 전개되는 담론의 질과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댓글 정책 변인). 현재 네이버는 기사별로 설정된 댓글 정책에 따라 이

용자가 베스트 댓글에 노출되는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베스트

댓글은 이용자가 다수의 여론을 인식하는 이차적 정보 요인으로, 그 자

체로 이용자에게는 큰 설득 기제가 된다(이인성·김하나, 2016). 따라서

베스트 댓글에 대한 노출 정도는 이용자의 폭넓은 사고와 공론장 내 담

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댓글 정책이 이용자들에게 베스트 댓글에 노출

되기 까다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양질의 댓글 공론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두 가지 변인은 일반적으로 댓글 품질의 책임 주체로 거론되는 기

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기사를 유통하는 ‘포털’의 역할 영역에 따른 것

이기도 하다. 즉, 전자는 댓글 문제 또한 언론이 오랫동안 지녀온 저널리

즘 품질 책임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으로써 댓글이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

해서는 그 댓글을 만드는 기사 내용 자체가 좋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

후자는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생태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짐으

로써 댓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포털의 댓글 시스템 내부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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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과 같다(이부하, 2023).12) 이러한 논의

에 기반해 이하에서는 댓글 공론장의 질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더욱 상

세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기사 품질 변인

1) 기사의 품질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뉴스 이용자는 기사를 통해 날 것의 현실 세계를 보기보다, 기사가 채

택한 특정 관점에 따라 한차례 걸러진 모습을 보게 된다(Berger &

Luckmann, 1971). 할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 1984)는 뉴스 화면

에 비추어지는 현실은 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미디어가 재현하는

방식대로 의미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바로 언론의 전통적 의제 설정

(agenda setting)과 프레이밍(framing) 기능이다. 언론이 어떠한 의제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논의 초점은 크게 달라질 수 있

다. 이용자들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에 언론의

취사선택으로 ‘만들어진’ 담론을 중요한 논의 거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다(김태원·정정주, 2016), 이 같은 프레이밍 효과는 대개 뉴스의 메시지

가 이용자들에게 인지적으로 점화(priming)되어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한다(Iyengar & Kinder, 1987; Johnson-Cartee, 2004).

즉, 수용자가 부여받은 인지적 프레임은 사고 과정에 매우 현저해져서,

추후 유사한 상황에서 생각의 흐름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프레임을 기반

으로 흘러가게 됨과 같다(Tewksbury & Scheufele, 2019; Shah et al,

2004; 김혜미·이준웅, 2011; 유승현·황상재, 2006). 기사의 프레임이 이용

자가 특정 판단을 내릴 때 떠올리는 정보의 범위를 좁혀 이용자의 기억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임인재, 2020).

이용자는 체득한 프레임을 토대로 댓글 공론장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12) 실제로 드루킹 사건 직후 언론이 댓글 작성자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해
저널리즘 가치 함양에 힘써야 한다는 독자 행동주의 입장과 포털의 뉴스 독
과점을 완화하기 위해 인링크 금지 법안이나 포털 편집권 제한 조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 공존하였다(정철운, 2018; 구본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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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기 시작한다. 이는 이용자의 머릿속에 현저해진 인지적 틀이 원래

의 경험 및 지식13)과 상호작용하며 최종적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과 같다(김지영, 2000). 이용자 각자가 창출해 낸 다양한 해석들은 댓글

공론장에서 공존하거나 충돌하며 하나의 큰 사상의 시장을 형성한다. 이

는 사회의 다양한 권력관계와 모순들이 상호 접합(articulation)되며 최종

적인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스튜어트 홀(Hall, 1980)14)의 주장과도 상통

한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 텍스트의 해독은 이용자 개인의 경험 및 상황

에 따라 달라지는 역동적 결과물이므로, 사회 통용 지식이나 관념 역시

서로 다른 해독들이 치열하게 접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의 댓글 접합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해당 공론장은 더 많은 다원

적 논의를 창출할 수 있고, 전반적인 댓글 품질이 점차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댓글 공론장 내 담론 접합이 충분히 발생하려면, 먼저 해독의

대상이 되는 기사 내용이 열린 숙고와 토론의 장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

다. 만일 기사의 프레임이 가능한 관점들을 두루 제시하며 정치적 균형

을 유지하는 경우, 독자들은 보다 개방된 사고 환경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기사가 진영 논리나 갈등 프레임에 치중하고 있는 경우,

독자들은 이념적으로 제한된 의제 환경에서 ‘가능한’ 해석만을 하게 된

다. 해석이 제한된 뉴스 환경은 필연적으로 다양하고 건전한 댓글 생산

을 저해할 것이다. 특히 정치 뉴스의 경우 독자의 기존 정치 성향이 의

견 표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Harris, 2018), 후자와 같은

정파성의 기사는 독자들의 담론 품질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사의 이념적 경향이 독자의 신념과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성이 커져 댓글 공론장의

전반적인 질은 하락할 것이다. 즉, 일치하는 경우 독자들은 자신의 정치

13)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지적 틀, 즉 스키마(schema)라고 통칭한다.
14) 홀은 인종이나 성별 등의 이데올로기적 권력관계는 단순 개인의 특성을 넘
은 사회, 경제,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 간 계급적
차이와 모순은 언제든지 다른 방식의 의미로 접합되며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할 수 있다. 접합된 의미들은 통합체의 성격을 띠지만, 서로 동일시되거
나 융합된 것은 아니며 각자의 차이는 계속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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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대한 방향성 동기와 자기 본위 편향이 견고해지고, 일치하지 않

는 경우 적대적 매체 지각과 방어적 정보 처리 동기로 기사의 편향성 인

식과 부정적 정서가 커질 것이다(Kunda, 1990: 장우영, 2018 재인용; 김

현정, 2016; Hwang et al., 2008).

2) 댓글 공론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 품질 요인

기사의 품질, 즉 기사가 어떠한 의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댓글 공론장 전반의 품질과 직결된다. 정치 기사의 품질이 높다는 것은

곧 해당 기사가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독자에게 폭넓은 담론과 정

치적 해석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용

자들은 의견을 제약 없이 표출할 수 있고, 공론장 내 경합 정도가 커질

수록 공론장은 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반대로, 품질이 낮은

정치 뉴스 기사는 상대 진영 비방과 정치적 승리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를 지칭한다. 이는 댓글 공론장 내에 논쟁 문화를 확산시키며 전체

적인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다(Kovach & Rosenstiel, 2001).15)

댓글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의 품질 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이

연구는 (1) 뉴스 트러스트 위원회16)가 제시한 양질의 저널리즘 가치를

만드는 열 가지의 트러스트 알고리즘 추출 요인과 (2) 박재영·이완수

(2007)의 열일곱 가지 뉴스 품질 지수를 참고하였다. 뉴스 트러스트 위

원회는 알고리즘에 적용할 고품질 기사의 계량 요인으로서 기자명의 유

무, 기사의 길이, 인용문의 수, 제목 길이, 제목의 물음표와 느낌표 수,

수치 인용 수, 이미지의 수, 평균 문장 길이, 제목에 사용된 부사 수, 문

장당 평균 부사 수 등을 상정한 바 있다. 또한, 박재영·이완수(2007)는

15) 언론은 사회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 대중의 비판과 타협을 촉진하는 공개
토론장(public forum)을 제공해야 한다(Kovach & Rosenstiel, 2001). 언론이
건전한 토론장 조성에 실패한다면, 댓글 공론장에는 각자의 생각들이 공격적
으로 난투하는 논쟁 문화가 확산할 것이다.

16) 뉴스트러스트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가치를 구현하는 공익적 뉴
스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2016년 출범하여 3년간 활동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
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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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17)가 개발한 고급 기사

의 기준을 토대로 한국의 뉴스 평가 지수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에는 기사의 길이, 기사의 구조, 기사 구성 방식, 기사 주제, 기사의

지역성, 토대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독창성, 갈등 사안 여부, 관점제시

양태, 제목의 정보성, (투명, 익명, 엘리트, 일반인) 취재원 수, 이해 당사

자 수, 직접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 수, 무주체 수동태 문장의 수 등의 요

인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논의는 기사가 외관상으로 얼마나

높은 품질 조건에 근접하여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판별하기에 유용하며,

최근까지도 많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동원되고 있다(박재영·안수

찬·박성호, 2014; 유수정·이건호, 2020; 김창숙·민영, 2021, 허만섭·박재영,

2022). 이 연구는 이중 댓글 공론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

사의 정파성을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채

택하였다.

첫째, 기사 이슈의 갈등 정도이다. 정치라는 개념은 본디 사회의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로 태동하였다(Burton, 1988). 정치 기사의 이슈 갈등 정도가 크다는 것

은 그만큼 사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해당 자원 배분의 문제가 첨예

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이슈의 갈등 정도는 언론에 의해 더 증폭되

는 경향이 있다(Montalverne & Marques, 2022; Fog, 2004). 기사에 정치

적 갈등 소지가 더 잘 드러날수록, 즉 기사 의제 자체가 정치적일수록

서로 다른 정치 신념을 가진 이용자들의 첨예하고도 대립적인 논쟁을 유

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 사안의 중요도는 대중이 만들지만, 이

를 조절하는 것은 언론이 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들은 사안

의 갈등 수준을 실제보다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

둘째, 헤드라인의 논조 경향성이다.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17) PEJ는 2004년부터 신문, 잡지, 온라인 매체 등 미국의 매체 유형별 뉴스, 수
용자, 산업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도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보도 지수
(Reporting Index)를 개발하였다(박재영·이완수, 2007). PEJ는 고급 기사의
세 가지 요건으로서 (1) 4개 이상의 투명취재원과 (2) 4개 이상의 이해당사
자, 그리고 (3) 복합적 관점의 제시를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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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전체 주제가 함축된 헤드라인은 사안을 인식하는 독자의 첫인상

을 결정한다(van Dijk, 1988). 기사의 제목에는 기자가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관이 개입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 제목은 강한 논조를

띠게 된다(이완수·송상근, 2020). 헤드라인의 논조 경향이 강할수록, 뉴스

이용자들은 기사를 읽고 무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특정한 지각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제목 위주로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가 늘어남

을 고려했을 때(이준호, 2015), 진실과 무관한 판단을 유도하는 헤드라인

의 강한 논조 경향은 독자들을 처음부터 이념적 사고에 가둘 가능성이

크다. 헤드라인의 논조는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부사, 따옴표, 한정 조사

(e.g. 은, 는, 만, 도, 까지, 마저, 조차, 이나, 밖에, 뿐, -(이)라도 등)과

같은 주관성이 담긴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오세욱·송해엽, 2020; 박진용,

2014).18)

셋째, 정보원 편향성이다. 취재원 혹은 인용원이라고도 불리는 기사의

정보원이란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사 내용상에서 원천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를 일컫는다(최윤규, 2021). 내용의 원천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원들의 이념적 분포가 고를수록, 기사는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견해

를 두루 포함하며 독자들의 자유로운 담론 교환을 촉진할 수 있다. 반면,

정보원의 이념성이 편중되어 있을수록, 기사는 이용자의 정파적 프레임

을 유도하여 댓글 공론장 내 여러 해석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다. 기사

의 정보원 유형은 과거 많은 연구에서 정치적 중립과 균형성, 공정성 등

기사 전반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어왔다(박재영 외, 2016).

2. 댓글 정책 변인

1) 댓글 정책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편, 뉴스 이용자들이 습득하는 프레임은 댓글 공론장의 환경 자체에

18) 제목의 따옴표는 기자가 정보원의 발언 내용을 무분별하고 무성의하게 취
사선택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나쁜 저널리즘 관행으로 인식되어왔다(이준웅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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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될 수도 있다. 댓글 공론장의 환경이란 이용자들이 댓글을 소비

하고 작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모든 인터페이스 구성 요인들을 일컬으

며, 포털이 채택하는 댓글 정책에 따라 매번 변화한다. 포털의 댓글 정책

이 이용자들에게 타인의 주류 여론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댓글 환경, 즉

베스트 댓글 기능을 원활히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것을 하나의 주요

인식 틀로 사용할 수 있다(Lee et al, 2017; 이재신 외, 2011; 이세영·박

종민, 2020; 염정윤‧김류원‧정세훈, 2018). 실제 이용자들은 베스트 댓글

이 아무리 소수 몇 명에 의해 작성되었을지라도 그 내용과 관계있는 방

향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한규섭 외, 2021; 양혜승, 2008).19)

이는 ‘나’와 동일한 기사를 소비한 타 이용자들의 댓글 정보가 여론 추정

단서로서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기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려

하며 본인 또한 다수의 생각에 따름으로써 집단적 소속감을 추구하는 경

향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세영·박종민, 2020; 김태은·최승인, 2018;

문광수·김슬·오세진, 2013; 장윤재·이은주, 2017). 한 명의 뉴스 이용자는

인터넷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다른 이용자들에 동질감을 느끼며, 정보

습득 과정에서 그들을 언론 매체보다 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

로 여기곤 한다(McQuail, 2010). 따라서 댓글 공론장의 주류 의견은 기

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개인의 태도와 의견을 결정하는 하나의 강

력한 의제로 작용하며, 그렇게 형성된 인지적 틀은 이용자들의 의식에

현저히 자리 잡아 이후 댓글 작성 단계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혜승, 2008; Houston et al, 2011).

드루킹 사건 이후 베스트 댓글 기능이 댓글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실감한 네이버는 그간 베스트 댓글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정책을 여러 차례 도입해왔다. 우선, 한 사람이 한 기사당 작성할 수 있

19) 한규섭(2021)의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모 포털 사이트에서
‘과학·IT’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정치’ 등 6개 섹션별 매일 가장 많
이 읽힌 기사 30개를 골라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2억 6천만 건을 분석한 결
과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읽은 기사에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달았던 사용자
중 상위 1%가 매년 전체 댓글의 20% 가까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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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댓글을 최대 3개로 줄이고 하루 전체 20개까지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홍하나, 2018). 2020년에는 언론사가 기사 댓글 제공 여부와

방식 등(순공감순, 최신순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댓글 언론사별 선

택제’를 도입했고 욕설이 담긴 댓글이나 악성 댓글들을 자동으로 걸러주

는 ‘AI 클린봇’을 도입하였으며,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댓글 이력을 필

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홍원식, 2020). 2021년에는 댓글 언론사별

선택제도의 범위를 개별 기사 단위로 확대하여, 언론사가 필요한 경우

정치나 사회면의 기사만 따로 댓글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댓글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까지 공개 범위를 확

대하면서 댓글의 고유 속성인 익명성에 상당한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인당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에 삭제한 댓글까지 포함되도록 했다(강나

훔, 2021). 2022년에는 기사 하단의 이용자 감정 스티커를 없애고 대신

기사를 추천하는 스티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최승영, 2022). 이와

같은 네이버 댓글 정책들은 뉴스 이용자들이 특정 여론에 편향될 위험을

줄여 건전한 댓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베스트 댓글의 가시성이 실제 댓글 공론장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댓글 공론장에 사고의 연쇄적 점화가 발생해 전체

적인 담론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미리 형성된 여론을 읽

고 작성하는 댓글은 이후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들 또한 같

은 여론 흐름을 파악하고 비슷한 내용 범위의 댓글을 생산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될수록 기존 여론은 더 강력한 힘을 얻는 반면, 전체적

인 담론과 내용적 논의는 일정해질 것이다. 가령 먼저 작성된 댓글들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특정 정치인의 인품을 지적하고 있다면, 그러한

댓글을 접한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해당 여론과 맞는지에 상관없이

동 정치인의 성격에 관한 댓글을 작성할 것이며 이는 점차 공론장 전체

로 확산해 갈 것이다.

둘째, 댓글 공간 내 ‘이미 합의된 의견’이 주류와 동떨어진 반대 의견

의 이용자들을 침묵의 나선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이 인식하는

여론은 그 자체로 상당한 권위적 힘을 가지기에,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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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상충한다고 여기는 순간 개인은 고립과 패배의 감정을 느껴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Noelle-Neumann,

1974). 5년 전 드루킹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 또한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였던 주류 여론이 실은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렇게 날조된 여론이

은연중에 이용자의 대항 의지를 상실시켜 침묵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며

결국 사회 전체가 왜곡된 의사 결정에 빠졌을 수 있었다는 대중적 분노

때문이었다. 침묵을 택한 이용자들은 댓글 작성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음

으로써 전체 댓글 공론장이 왜곡된 의사 결정에서 빠져나오기 더욱 어렵

게 만든다. 이에 본 연구는 베스트 댓글을 제한하는 네이버의 새로운 댓

글 정책들이 그렇다면 실제 댓글 공론장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댓글 공론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 정책 요인

댓글 여론은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뉴스를 해석하는 인

지적 틀로 작용한다. 이용자가 아무리 각자 능동적으로 기사를 소비하는

주체더라도, 다수의 이용자가 끌고 가는 큰 논의 방향을 외면하는 댓글

을 작성하기는 어렵다. 네이버 뉴스는 현재 댓글 공론장별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베스트 댓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댓글 정책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베스트

댓글 가시성을 조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 변인을

채택하였다.

첫째, 댓글의 노출 방식이다. 현재 정치 영역 기사의 경우 언론사에 따

라 댓글 창이 기사 본문 하단에 바로 띄워지기도 하고(직접 노출), 이용

자가 한 번 더 클릭해야 띄워지는 경우(간접 노출)로 나뉜다. 댓글 목록

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의 이용자는 기사 내용에 대해 생각할 충분

한 시간을 갖지 않은 채 타 이용자들의 의견을 무방비 상태로 보게 된

다. 반면, 댓글 목록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의 이용자는 주류 의견

에 노출되기 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하

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결심할 때 댓글 목록을 보게 된다. 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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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에 비해 댓글 여론의 영향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 댓글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기사의 본문 하단 예시

둘째, 댓글의 나열 방식이다. 현재 네이버 댓글 목록은 언론사에 따라

'공감비율순', '답글순', '순공감순', '최신순'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중 여론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순공감순, 공감비율순, 답글순

등의 댓글 정렬 방식을 ‘공감 수 기반 나열법’, 최신순처럼 여론을 유추

하기 힘든 댓글 정렬 방식을 ‘기계적 순서 나열법’으로 분류하였다. 후자

의 방식은 기존 전자의 방식들이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왜

곡된 여론을 더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되었다. 기계적 순

서 나열법이 채택된 공론장은 주류 여론의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기사 하단의 댓글 스티커 종류이다. 네이버는 작년 초 댓글 화면

상단에 있던 감정 스티커를 폐기하고 기사 추천 스티커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이 공

들여 작성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했다

(김현아, 2022). 실제 기존 감정 스티커는 다수 이용자의 정서가 투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용자는 주류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이 다른 상황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기사 추천 스티커는 감정 스티커에 비

해 이용자가 주류 여론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환경이라고 할 것이다.

[그림 2] 네이버 뉴스 하단의 감정 스티커와 기사 추천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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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제 1 절 연구문제

이 연구는 기사 품질 변인 세 가지(이슈의 갈등 정도,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정보원 편향성)와 댓글 정책 변인 세 가지(댓글의 노출 방식, 댓

글의 나열 방식, 댓글 스티커 종류)가 댓글 공론장의 질(시민적 덕성, 논

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종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 기사의 품질(이슈의 갈등 정도,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정보원 편향성은 댓글 공론장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기사의 품질은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기사의 품질은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기사의 품질은 댓글 공론장의 의견 다양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댓글 정책(댓글의 노출 방식, 댓글 나열 방식, 댓글 스

티커 종류)은 댓글 공론장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댓글 정책은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댓글 정책은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댓글 정책은 댓글 공론장의 의견 다양성에 어떠한



- 25 -

영향을 미치는가?

한편, 댓글 공론장의 질이 높다는 것은 동 공론장 내 충분한 댓글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일단 댓글이 수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그

안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공간

에 침묵하는 소수가 많을수록 해당 공론장 내 논의는 목소리가 큰 다수

의 편향된 시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기사의 댓글 수와

댓글 공론장의 질 간에 상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댓글 수가 독립변인

과 댓글 공론장의 질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아래 [연구문제 3]을

수립하였다.

[연구문제 3] 기사 품질과 댓글 정책은 기사의 댓글 수에 의해 매개

되는가?

[연구문제 3-1] 기사 품질과 댓글 공론장의 질(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 간의 관계는 댓글 수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3-2] 댓글 정책과 댓글 공론장의 질(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의 관계는 댓글의 수에 의해 매개되는가?

[그림 3] 연구의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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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 시기 및 분석 대상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약 18

개월 동안 생산된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CP) 언론사의 정치 기사이

다. 전체 수집된 기사에서 10%만을 무작위 표집한 결과, 총 1,629,617개

의 기사 중 162,962개가 1차로 표집되었고, 이중 기사의 문장이 3개 이상

이고 댓글이 100개 이상인 17,312개의 기사를 최종 선별하였다. 수집된

기사에 포함된 전체 댓글은 총 6,639,249개였으며, 이는 이용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이 제외된 수치이다. 기사 수집의 전 과정에는 Python 라이

브러리의 requests, selenium, beautifulsoup 등을 사용하였다.

[그림 4] 월별 기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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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인의 측정 방법

1. 데이터 추출 및 전처리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집된 기사 본문과 댓글 데이터의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란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에 용이하도록 정제

하는 작업으로(이종혁·길우영, 2017), 기사 본문이나 댓글 등과 같은 비

정형 데이터는 대개 길이가 길고 불필요한 단어가 많이 개입되므로 별도

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기사 본문의 형태소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바른

(bareun.ai)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였다. 해당 분석기는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 속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므

로 다른 분석기보다 기사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탁월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먼저, 전체 기사를 ks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문장 단위로 구분하였

다. 이후 정규표현식을 사용해 문장 단위로 이메일, URL 바이라인, 주

소, 특수문자를 삭제하였고, 기사와 관련 없는 단어(e.g. 어젯밤, 내일, 이

후, 요즘, 이전, 지난, 그러나 등) 등을 불용어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필요한 명사(일반명사(NNG), 고유명사(NNP)) 형태소를 추출하

되 음절 단위 bi-gram과 tri-gram 분석을 실시하여, 20회 이상 출현한

음절 n-gram을 사전에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기사 댓글의 형태소를 추출하기 위해 mecab 형태소 분석기

를 이용하였다. 다만, 댓글의 경우 기사 데이터에 비해 맞춤법이나 띄어

쓰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비정제 단어나 신조어, 은어 등이 많이

나타난다. 이에 이 연구는 댓글 형태소 추출 전, 댓글을 부산대학교 맞춤

법 검사기(http://speller.cs.pusan.ac.kr/)에서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을 교

정하였으며, 이때 외래어나 한자어 등이 불필요하게 고쳐지지 않도록 약

한 규칙만을 적용하였다. ‘ㅋㅋㅋ’나 ‘ㅎㅎㅎ’ 등 온라인 댓글에서 흔히

쓰이는 의미 없는 반복 음절이나 단독 자음 및 단독 모음, 문장부호, 영·

숫자 단어, 특수문자 등은 삭제하였다. 아래 [표 2]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제된 댓글 데이터 중 일부를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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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댓글 데이터의 정제 예시

2. 주요 변인의 측정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댓글 공론장의 질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은 아래와 같이 조작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종속변인의 측정값은 0과 1 사이의 z-score로 정규화하였다.

① 시민적 덕성

□ 악성댓글의 비율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댓글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댓글을 읽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담화 태도, 곧 낮은 시민적 덕성을 암시한다. 네이

버는 2020년부터 악성댓글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숨김 처리하는 알고리즘

원 댓글 표준어 처리 후

ㅋㅋㅋㅋ또또그짓말 속으로는 즐기

고... 이눔말은 진심을알수가 업서 머

존경한다하니까진짜 준경하는지 알더

라고 눈하나깜작안하고 GR하죠^^

또 또 거짓말 속으로는 즐기고 이놈

말은 진심을 알 수가 없어 머 존경한

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고 눈 하나 깜작 안 하고 하죠

화천대 유 뭐시기가 아무리 급해도

글치 문정부 부동산정책으로 물타기

하려드네; 이죄명아 그래서 너는 대

통 후보가 되면안된다는 거다

화천대유 모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물타기

하려 드네 이재명아 그래서 너는 대

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다

ㅈㄴ 뻔뻔하네. 허기사 길가의 돌맹

이 한테도 배운다고 했으니 허트루

지나칠 말은 아니긴하지만 .... 대한민

국 망치고잇는게 누군지 지만 멀라요

....

뻔뻔하네 하기야 길가의 돌멩이에도

배운다고 했으니 허투루 지나칠 말은

아니긴 하지만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게 누군지 자기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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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클린봇’을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해당 알고리즘에 욕설, 저속한 표

현, 선정적인 표현, 폭력적인 표현, 차별적인 표현, 비하적인 표현 6가지

를 악성댓글의 범주로 포함하였다(<네이버 D2>, 2020). 이에 이 연구는

한 기사의 전체 댓글 목록에서 클린봇이 작동한 횟수를 도출하여 그것의

전체 댓글 수에 대한 비율(M= 0.20, SD= 0.12)을 계산해 뉴스 이용자들

이 동 공간에서 얼마나 시민성 있는 여론 공간을 형성하였는지를 가늠하

고자 하였다.

□ 경어체 서술어 비율

한국어에서 경어체 사용은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공경의 의미를 내

포한다. 이에 현실에서 처음 대면한 상대에게 경어체로 발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의범절로 여겨진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담화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익명화된 상태를 전제하고, 때때로 이용자에게 혼잣말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대화보다 경어체를 사용하는 빈도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 기사 내 경어체 서술어 사용

비율을 알기 위해 전체 댓글의 종결어미(EF)를 추출하여 명사형, 의문

형, 명령형, 청유형의 일반 높임말 어미인 ‘-니다’, ‘-니까’, ‘-시오’, ‘-시

까’와 제한적 높임말 어미인 ‘-요(죠)‘의 전체 개수를 집계하였다. 이를

전체 종결어미의 개수로 나눈 비율을 최종 측정값으로 이용하였다

(M=0.33, SD=0.13).

② 논리적 합리성

□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기사의 내용은 댓글 공론장의 화두를 결정한다. 이용자들의 공론도 결

국 기사가 제시하는 하나의 큰 담론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사

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발언하는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과 조화되지 못

할 것이며, 이러한 댓글이 많은 공론장일수록 합리적인 발언이 도출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사의 댓글들이 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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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분석함으로써 댓글 공론장의 합리성

정도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벡터화된 문서와 문서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여 문서 간 의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활용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해

당 벡터 간 내적(dot product)을 각 벡터의 길이로 –1부터 1 사이의 정

규화한 값으로 도출한다. 비교 대상인 두 텍스트의 전체 단어들을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하여 문서 간 유사성을 도출하는 방식이며, 1

에 가까울수록 텍스트 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는 기

사 텍스트와 댓글 텍스트 전체의 명사들을 추출해 둘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다(M=0.49, SD=0.13).

[그림 5] 벡터 A, B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계산식

Cosine Similarity cos
·







  




×



  







  





□ 댓글의 길이

댓글의 길이는 각 댓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가

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는 길이가 긴 댓글이 짧은 댓글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주장에 대한 다각적인 근거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공론장 내 평균 댓글의 길이가 길수

록, 그것은 공론장 전반에 합리적 댓글이 생산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

다. 베스트 댓글과 일반 댓글 특성적 차이를 분석한 김진우 등(2018)은

댓글의 품질과 댓글의 길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상황적 규범 조건에 따른 댓글 작성자의 합리적 노력 정도를 실험 연구

한 슈쿠매런 등(Sukumaran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댓글의 길이가 길

수록 그것이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개별 댓글들의 음절 길이를 계산하여 그 평균값을 변인의 측

정값으로 사용하였다(M=0.34, SD=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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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 다양성

□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양질의 댓글 공론장은 여러 대립하는 의견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

치적 다원성이 달성될 때 구현될 수 있다. 만일 댓글들의 논지가 전반적

으로 쏠려있다면, 즉 댓글 공론장 내 특정 의견의 강도가 다른 의견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면 해당 공론장은 소수의 의견을 가진 이용자들이

다수의 의견에 동조되었거나 침묵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

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찬성’ 이용자들의 의견 강도와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반대’ 이용자들의 의견 강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는 댓

글 공론장 내 의견 다양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찬반 댓글 분류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수집된 댓글들을 긍정, 부정,

중립의 삼진(ternary) 감성으로 분류하였다. 감성 사전에 기반한

(Lexicon-based) 판별 방식을 따르되, 긍정 단어의 빈도가 높은 댓글은

‘찬성’, 부정 단어의 빈도가 높은 댓글은 ‘반대’, 긍정과 부정 단어가 비슷

한 수준의 댓글을 ‘중립’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감성 사전으로는 한국

어 텍스트 분석상에서 범용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KNU 감성 사전을 사

용하였다. 해당 사전은 Bi-LSTM 딥러닝 모델20)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학습시킨 후 uni-gram, bi-gram, 관용어구, 축약어

등 총 14,843개 텍스트 표현에 대한 긍정과 부정, 중립에 대한 극성값을

20) 순환신경망 모델에서 현재 시점(t)의 메모리 셀은 이전 시점(t-1)의 메모리
셀이 출력한 은닉층의 값을 입력값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입력 데
이터를 연쇄적으로 전체 분석한 뒤 최종 분류를 진행한다. 순환신경망 모델
의 일종인 LSTM 모델은 이전 은닉층 데이터( )와 현재의 입력 정보()
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계산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기억하거나 버릴지 결정하
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값을 출력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은닉층의 데이
터(  )는 소프트맥스 함수(softmax function)를 통해 입력 데이터를 확률
모형에 따라 적절한 항목에 분류된다(Yu et al, 2019). 이전 은닉층을 삭제할
지 말지 결정하는 게이트 개념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LSTM은 기존 RNN의
고질적 장기 기억성 문제 및 역전파 시 기울기 소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로 취급된다(김수현, 2020).



- 32 -

부여한 후 이를 하나의 JSON 파일로 구축하였다(박상민·나철원 외,

2018). 다만, ‘정치 기사’라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고려하여, 개별 단

어들에 대한 긍·부정의 감성 판단은 해당 사전을 정치 뉴스 맥락에 맞게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굥’, ‘죄명’, ‘문재앙’, ‘쥴리’ 등의 정치인 멸칭 단

어나 ‘대깨’, ‘국정농단’, ‘적폐’, ‘재앙’, ‘선동’ 등의 일부 정치 용어의 경우

부정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후 반대 군집의 감성 점수 평균 절댓값을 찬

성 군집의 감정 점수 평균값에서 뺀 절댓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도출하였

다(M=.40, SD=0.06). 측정값이 클수록 해당 댓글 공론장의 여론이 특정

하게 편향되었음을 의미한다.

□ 댓글 내 인구통계학적 분포

한편, 댓글 공론장의 의견 다양성은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 자체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의미가 된다. 네이버는 2016년부터 뉴스 댓글 작성자

의 성별과 연령대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정윤형, 2016). 성별과 연령대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요소이다. 한

기사 내 댓글 작성자들이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고르게 분포할수록 해당

댓글 공론장은 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견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네이버 기사 하단에 제시되는 성별(① 남성 ② 여성)

과 연령대(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비

율 정보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비율 차이의 절댓값 역수, 연령대

의 경우 각 연령 비율의 HHI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계산

하여 한 기사의 댓글 목록이 얼마나 인구통계학적으로 편향되어있는지

평가하였다(성별: M=0.51, SD=0.17, 연령: M=0.27, SD=0.08).21) 양 성별

간 비율 차이가 작고, 연령대별 HHI 지수가 낮을수록 기사의 댓글 작성

자가 인구통계학적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의미가 된다.

21) HHI지수는 특정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별 시장들의
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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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인

양질의 댓글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 독립변인(기사 품

질, 댓글 정책)은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

① 기사 품질 변인

□ 이슈의 갈등 정도

첫째로, 기사가 다루는 이슈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된 기

사들을 대표성 있는 몇 개의 의제로 분류하는 월별 K-means 군집분석

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정확도 높은 분류를 위해 기사의 전체 키워드는

TF-IDF 값에 기반해 2차원의 공간상에 임베딩(embedding)하였다.

TF-IDF는 여러 문서상에 흩어져있는 특정 단어가 하나의 문서 내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쓰였는지를 알게 해주며, TF-IDF 값으로 매겨진 키워

드 벡터에는 그것이 문서상에서 차지하는 고유성과 중요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 빈도수에 기반하는 원-핫 인코딩 방식보다 분석 결과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벡터화된 키워드를 토대로 K-means 클러스터링

을 실시하여 기사들을 월별 5개의 의제 군집에 할당하였다. 이후 각 군

집에서 중심점과 가장 가까운 핵심 키워드 10개를 추출한 뒤, 네이버 검

색어 트렌드 API를 이용해 기간 내 전체 이용자의 핵심 키워드 검색량

(%)을 추출하였다. 키워드 검색의 총량이 큰 의제일수록, 그 의제 군집

에 속하는 기사들은 당월에 화제성이 높았다는 뜻이 되며, 이는 곧 정치

적 갈등 소지가 큰 의제임을 뜻한다. 아래는 2021년 9월 한 달간 생산된

기사들의 대표 의제와 각 화제성 점수이다. 전체 기간 내 월별 대표 의

제와 화제성 점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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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1년 9월 기사의 대표 의제와 화제성 점수(예시)

□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둘째로, 헤드라인의 논조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목에 쓰인 주관적

표현(부사, 큰따옴표, 한정 조사)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부사와 한정 조사

의 경우, 사용한 형태소 분석기에서 각각의 품사로 태그된 형태소를 따

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세 가지 변인의 합을 Z-score화

하여 헤드라인 논조를 파악하는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 정보원 편향성

셋째로,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들의 이념성을 분석하기 위해 BERT 모

델을 미세 조정(fine tuning)한 개체명 인식(Named Entity Recogni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체명 인식은 문서 내 특정 의미가 있는 키워드를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대통령 후보

경선 관련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및

종전 선언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 관련

키워드

의혹,

고발사주,

고발장,

윤석열,

김웅,

손준성,

검찰,

검찰총장,

의원,

박지원

대장동,

화천대유,

이재명,

의혹, 의원,

특검, 특혜,

대장동개발

사업,

곽상도,

아들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

홍준표,

대통령,

경선, 대선,

후보, 캠프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북한, 미국,

정부,

유엔총회,

백신, 유엔,

뉴욕

지지,

여론조사,

이낙연,

결과,

포인트,

이재명,

대표, 의원,

대선후보,

민주당

화제성

점수
0.5775 1.0000 0.9709 0.4484 0.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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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그 키워드에 사전 정의된 개체명 태그를 부여하는 기술이다.

이 연구는 BERT 모델이 학습할 사전 정의된 개체명 데이터셋으로 한국

해양대학교 자연어 처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총 23,964 개 문장의 NER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에는 인물(PER), 기관(ORG), 지명

(LOC), 기타(POH), 날짜(DAT), 시간(TIM), 기간(DUR), 통화(MNY), 비

율(PNT), 기타 수량표현(NOH) 등 각 키워드가 총 10개의 개체명으로

분류되어있다. 이중 기사별로 인물(PER)에 해당하는 개체명만을 추출하

였다. 데이터셋은 8:2로 나누어 각각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BERT 모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2년 개발

한 KPF-BERT이다. 동 모델은 20년 치 뉴스 기사를 토대로 개발된 모

델로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정치 기사 텍스트를 탁월하게 토큰화 및

모델링해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습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에는 input

sequence의 최대 길이는 128, learning rate은 5e-5, batch size 64 epoch

3을 입력하였다. 학습된 모델의 f1-score는 84.98%로, 준수한 예측 정확

도를 보였다. 최종 구축된 BERT 모델을 기반으로, 수집 기사 전체에서

인물 개체(PER))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전부 추출하였다. 김 씨, 황 씨,

A 씨 등 인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이름 앞뒤

에 붙은 불필요한 조사를 제거하였으며, 모든 인물 키워드가 성과 이름

을 포함하도록 통일하는 작업을 거쳤다. 추출된 인물 키워드는 중복 불

포함 총 1,481개였다.

한 기사 내 정보원의 이념적 분포를 알기 위해 기사 속 전체 인물 키

워드를 ① 강경 보수 ② 보수 ③ 중도 ④ 진보 ⑤ 강경 진보로 분류하였

다. 분류에는 언론정보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2명이 참여하였다. 분류

된 결과에서 ①과 ②의 키워드를 ‘보수 측 정보원’, ④와 ⑤의 키워드를

‘진보 측 정보원’으로 묶은 뒤, 두 코더 간 신뢰도(Krippendorff’s α)

0.7462를 도출하였다. 이후, 한 기사의 보수 측 정보원 수에서 진보 측

정보원 수를 뺀 값에 절댓값을 취해 그 z-score를 최종 측정값으로 활용

하였다. 값이 클수록 기사 속 정보원 이념성이 편중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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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댓글 정책 변인

□ 댓글의 노출 방식

기사 하단에 댓글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경우, 즉 사용자가 뉴

스를 읽은 후 댓글을 바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0’, 댓글이 간접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다.

□ 댓글의 나열 방식

최신순, 과거순 등의 기계적 순서 나열법 방식만 채택된 댓글의 경우

에는 ‘1’, 순공감순, 추천순 등의 공감 수 기반 나열 방식이 같이 혼재되

어있는 댓글의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 댓글 스티커 종류

기사 하단의 스티커가 ‘좋아요’, ‘화나요’ 등의 감성 스티커(2022년 4월

이전 기사)이면 ‘0’, ‘쏠쏠정보’, ‘흥미진진’ 등의 추천 스티커(2022년 4월

이후 기사)이면 ‘1’로 코딩하였다.

[그림 6] 최종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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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기사의 품질(이슈의 갈등 정도,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정보원 편향성)

과 댓글 정책(댓글의 노출 방식, 댓글의 나열 방식, 댓글 스티커 종류)이

댓글 공론장의 질(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Multi Linear

Regression)과 두 가지 독립변인이 댓글의 수를 매개로 댓글 공론장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선형 회귀분석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이때, 언론사별로 기사

를 작성하는 방식과 채택하는 댓글 정책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수집

된 데이터에서 관찰되지 않은 ‘언론사’ 변인을 시간 흐름에 상관없이 불

변하는 특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한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을 적용하였다(n=64). 마지막으로, 기사 품질과 댓글 정책의 각 하위 변

인을 곱한 값을 토대로 두 독립변인이 각각 전반적으로 댓글 공론장의

질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댓글 수의 매개효과는 바론과 캐니(Baron·Kenny, 1986)의 인과 추론

법과 Sobel-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바론과 캐니의 추론 방식

에 따라 댓글 수의 매개효과는 (1) 기사의 품질과 댓글 정책이 기사의

댓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2) 기사의 품질과 댓글 정

책이 댓글 공론장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3) 기사의 품질

과 댓글 정책, 그리고 댓글 수가 댓글 공론장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

면서 그 효과(β)가 (2)의 β보다 작은지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3)의 통계적 유의성만 확

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사의 품질과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가 ‘완전하다’고 판단한다.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는 댓글 수가 해당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매개한다

고 판단한다.

그러나 바론과 캐니의 삼단 추론 방식은 1종 오류나 표본 수 변동에

따른 매개효과의 임의적 해석 가능성 문제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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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캐니 방식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독립변인들에 대해 추가적인

Sobel-test를 진행하였다.22) Sobel-test의 검정통계량(Z)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a)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표

준화 회귀계수(b)를 곱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그 둘의 합동 표준

오차로 나누어 계산한다(Lee et al, 2015).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을 경우, 기사의 댓글 수는 신뢰구간 95%에서 기사의 품질 및

댓글 정책, 그리고 댓글 공론장의 질 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Abu-Bader·Jones, 2021).

분석의 전 과정은 python의 sklearn과 statsmodel 라이브러리로 진행

하였다.

[그림 7] Sobel-test 검정통계량(Z) 계산식

 

22) Sobel-test는 관측 데이터가 반드시 정규분포를 따를 것을 가정한다. 이 연

구의 표본(N=17,312)은 충분히 크므로 데이터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a: 독립→매개의 비표준화 회계계수

b: 매개→종속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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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독립변인인 기사의 품질과 댓글 정책, 그리고 종속변인인 시민적 덕성

(악성댓글 비율,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댓글 길

이,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성별 다양성 및 연령 다양성)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표를 [표 4]와 [표 5]에 정리하였다. 전체 변인의 측정값은

z-score로 정규화되었으므로 최소값 0과 최대값 1을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표 4]의 독립변인 기술통계량에서 기사 품질 변인 중 이슈의 갈

등 정도의 평균은 0.630, 표준편차 0.312,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의 평균은

0.260(SD=0.152), 정보원 편향성의 평균은 0.128(SD=0.131)이었다. 또한,

댓글 정책 변인에서 댓글 노출 방식은 평균 0.212(SD=0.409), 댓글 나열

방식은 평균 0.289(SD=0.453), 댓글 스티커 종류의 평균은

0.503(SD=0.500)이었다.

[표 4] 독립변인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기사

품질

변인

이슈의 갈등 정도 .630 .312 .015 1.000 17,312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260 .152 .000 1.000 17,312

정보원 편향성 .128 .131 .000 1.000 17,312

댓글

정책

변인

댓글 노출 방식 .212 .409 .000 1.000 17,312

댓글 나열 방식 .289 .453 .000 1.000 17,312

댓글 스티커 종류 .503 .500 .000 1.000 17,312

댓글

수
댓글 수 .034 .060 .000 1.000 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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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종속변인의 기술통계량에서 시민적 덕성 변인 중 악성댓글

의 비율 평균값은 0.201(SD=0.118),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 평균값은

0.326(SD=0.130)이었다. 논리적 합리성 변인 중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평균은 0.486(SD=0.133), 댓글의 길이 평균은 0.340(SD=0.109)이었다. 의

견 다양성 변인 중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평균값은 0.404(SD=0.063)

이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차원에 해당하는 성별과 연령 다양성의

평균은 각각 0.511(SD=0.167)과 0.270(SD=0.084)였다.

[표 5] 종속변인의 기술통계량

`

종속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시민적

덕성

악성댓글의 비율 .201 .118 .000 1.000 17,312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 .326 .130 .000 1.000 17,312

논리적

합리성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486 .133 .000 1.000 17,312

댓글의 길이 .340 .109 .000 1.000 17,312

의견

다양성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404 .063 .000 1.000 17,312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성별

다양성
.511 .167 .000 1.000 17,312

연령

다양성
.270 .084 .000 1.000 17,312



- 41 -

제 2 절 분석 결과

1.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

첫째로 기사 품질의 하위 변인(이슈의 갈등 정도, 헤드라인 논조 경향

성, 정보원 편향성)들이 댓글 공론장 내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

견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댓글 수가 해당 관계들을 매개하는

지 알아보았다. 이는 각각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3-1]에 해당한다.

1)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

① 악성댓글의 비율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 내 시민적 덕성의 지표 중 하나인 악성댓

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관계에 있어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모델 1은 기사 품질의 하위 변인들이 댓글 수에 미치는 각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이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이 각각 댓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및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슈의 갈등 정도: B = -.009, p < .001;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17, p < .001). 즉, 기사 제목에 기자의 강한 정치적

논조가 드러날수록 댓글 수는 증가하지만, 기사 자체가 강한 갈등성을

띠고 있을수록 댓글 수는 감소할 수 있다. 정보원 편향성의 경우, 댓글

수에 유의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 = .009, p = .267).

[표 6]의 모델 2는 기사 품질의 하위 변인들이 댓글 공론장 내 악성댓

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이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이 악성댓글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



- 42 -

향을 미쳤고(이슈의 갈등 정도: B = .026, p < .001; 헤드라인 논조 경향

성: B = .037, p < .001), 정보원 편향성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 -.031, p < .01). 이는 기사의 이슈가 큰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수

록, 혹은 기사 제목의 논조가 강한 경향성을 띨수록 댓글 공론장 내 악

성댓글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기사 내용 속

정보원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높게 나타날 때는 오히려 악성댓글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

[표 6]의 모델 3은 기사 품질의 세 하위 변인과 댓글 수를 모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한 뒤 악성댓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댓글 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델 2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하

위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드러냈다(이슈의 갈등 정

도: B = .027, p < .001;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34, p < .001; 정

보원 편향성: B = -.033, p < .01). 이때,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의 회귀계

수는 모델 2보다 작아졌으며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악성댓글의 비율

간 관계에서 댓글 수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해당

매개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하고자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표 7), 검정

통계량 4.871가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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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사의 품질이 악성댓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표 7]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악성댓글 비율 간 관계에서 댓글 수

의 매개효과 Sobel-test 검정

경로 I.E Sobel-test p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댓글 수 →

악성댓글 비율
.0024 4.871*** .000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악성댓글의 비율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32*** (.002) .181*** (.003) .173*** (.004)

이슈의 갈등 정도 -.009*** (.001) .026*** (.003) .027*** (.003)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017*** (.003) .037*** (.006) .034*** (.006)

정보원 편향성 .009 (.003) -.031** (.007) -.033** (.007)

댓글 수 .143*** (.015)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45.59 12517.91 12561.31

Wald Chi2 80.56*** 133.66*** 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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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악성댓글 비율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 모형

댓글 수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악성댓글 비율

②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을 가늠하는 또 다른 요인인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8]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변

인이 댓글 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델 1의 결과는 앞 내용과 같으므

로 이하에서는 설명을 생략하였다.

[표 8]의 모델 2는 기사 품질의 세 하위 변인이 댓글 공론장 내 경어

체 서술어의 비율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이

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이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슈의 갈등 정도:

B = -.006, p < .05;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68, p < .001). 즉,

기사 의제의 갈등 소지가 크거나 제목이 정치 편향적일수록 상대에 존중

을 표하는 경어체 서술어의 사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정보원

편향성의 경우에는 별다른 통계적 유의성이 도출되지 않았다(B = .005,

p = .495).

[표 8]의 모델 3은 기사의 품질 및 댓글 수를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

한 뒤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댓글 수

.017***

.037***

(.034***)

.143***



- 45 -

를 투입하지 않았던 모델 2와 동일하게 이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 논

조 경향성 모두 부적 유의성을 가졌다(이슈의 갈등 정도: B = -.007, p

< .05;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66, p < .001). 또한, 모델 3에서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의 회귀계수가 모델 2에서보다 그 영향력이 감소하

였다. 댓글 수가 경어체 서술어 비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B = -.114, p < .001),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경어

체 서술어의 비율 간 관계에서 댓글 수가 부분 매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Sobel-test를 실시하였다(표 9). 그 결과, 검정통계량 5.519

가 99%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사의 품질이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32*** (.002) .345*** (.003) .349*** (.003)

이슈의 갈등 정도 -.009*** (.001) -.006* (.003) -.007* (.003)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017*** (.003) -.068*** (.007) -.066*** (.007)

정보원 편향성 .009 (.003) .005 (.008) .006* (.008)

댓글 수 -.114*** (.017)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45.59 10813.56 10836.17

Wald Chi2 80.56*** 114.43*** 1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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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경어체 서술어 비율 간 관계에서 댓

글 수의 매개효과 Sobel-test 검정

경로 I.E Sobel-test p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 댓글 수 →

경어체 서술어 비율
-.002 5.519*** .00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9]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경어체 서술어 비율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 모형

댓글 수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경어체 서술어 비율

2)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

글 수의 매개효과

①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다음으로,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 그중에서도 기

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표 10]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의 모델 2는 기사 품질의 세 하위 변인이 공론장 내 전체 댓글

.017***

-.068***

(-.06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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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용과 관련된 정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슈

의 갈등 정도와 정보원 편향성은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이슈의 갈등 정도: B = -.007, p < .05; 정보

원 편향성: B = -.058, p < .001),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088, p < .001). 이는 기사의 이슈가 정치적으로 높

은 갈등 소지를 띠거나 기사 내 정보원 이념성이 불균등할수록 댓글이

전반적으로 기사와 결이 다른 담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는 데 반

해, 기사 제목이 편향적인 경우에는 기사 내용과 더 관련된 논의가 전개

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표 10]의 모델 3, 기사의 품질과 댓글 수가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댓글 수를 투입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

지로 이슈의 갈등 정도와 정보원 편향성은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부적

유의성을(이슈의 갈등 정도: B = -.006, p < .05; 정보원 편향성: B =

-.057, p < .01),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은 정적 유의성을 보였다(B =

.085, p < .001). 여기서 이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의 회

귀계수는 모델 2의 회귀계수와 비교해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졌고, 각각의 관계에서 댓글 수가 부분적으로 매개할 가능

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때 댓글 수가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 = .134, p < .001) Sobel-test를 실시

한 결과(표 11), 전자의 검정통계량 –2.237, 후자의 검정통계량 6.678로

매개 기준값인 ±1.96보다 크거나 작아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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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사의 품질이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이슈의 갈등 정도 및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 Sobel-test 검정

* p < .05, ** p < .01, *** p < .001

경로 I.E Sobel-test p
이슈의 갈등 정도 → 댓글 수 →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001 -2.237* .012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 댓글 수 →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003 6.678*** .000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32*** (.002) .460*** (.003) .456*** (.004)

이슈의 갈등 정도 -.009*** (.001) -.007* (.003) -.006* (.003)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017*** (.003) .088*** (.007) .085*** (.007)

정보원 편향성 .009 (.003) -.058*** (.008) -.057** (.008)

댓글 수 .134*** (.017)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45.59 10557.59 10587.97

Wald Chi2 80.56*** 238.36*** 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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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슈의 갈등 정도 및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기사 내용과

의 관련성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 모형

댓글 수

이슈의 갈등 정도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② 댓글의 길이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 내 논리적 합리성의 또 다른 지표인 댓글

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12]

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의 모델 2는 기사 품질의 각 하위 변인이 댓글의 길이에 미치

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이슈의 갈등 정도가 댓글의 길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 -.016, p

< .05), 기사가 정치적 갈등이 큰 이슈를 다루고 있을수록 공론장 내 댓

글의 전반적인 길이는 짧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의 경우 댓글의 길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B= .083, p < .001), 기사 제목의 편향성이 강할수록 댓글의 길이가 길

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원 편향성의 경우에는 별다른 통

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B = -.012, p = .057).

[표 12]의 모델 3은 기사의 품질과 댓글 수를 독립변인으로 댓글의 길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댓글 수를 투입하지

기사 내용 관련성

-.009***
.134***

-.007*

(-.006*)
.017*** .088***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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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모델 2에서와 같이 이슈의 갈등 정도는 댓글의 길이에 대한 부적

유의성을(B = -.017, p < .05) 가졌고,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은 정적 유

의성을(B = .086, p < .001) 가졌으며, 정보원 편향성의 유의성은 확인되

지 못하였다(B = -.010, p = .058). 특별한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2] 기사의 품질이 댓글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3)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의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

①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마지막으로, 기사의 품질이 댓글 공론장 내 의견 다양성의 첫 번째 차

원, 즉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13]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의 모델 2는 기사 품질의 세 가지 하위 변인이 댓글 공론장 속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댓글의 길이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32*** (.002) .326*** (.005) .331*** (.005)

이슈의 갈등 정도 -.009*** (.001) -.016* (.003) -.017* (.003)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017*** (.003) .083*** (.005) .086*** (.005)

정보원 편향성 .009 (.003) -.012 (.006) -.010 (.006)

댓글 수 -.173*** (.014)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45.593 14417.967 14497.204

Wald Chi2 80.558*** 286.748*** 44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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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이슈의 갈등 정도와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그리고 정보원 편향성 모두

가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슈의 갈등 정도: B = .003, p < .05;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32,

p < .001; 정보원 편향성: B = .038, p < .001). 즉, 기사의 이슈가 큰 갈

등을 내포하고 있거나 정보원의 이념이 불균형할수록 댓글 작성자들 간

의견이 특정하게 편향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표 13]의 모델 3은 기사의 품질과 댓글 수를 독립변인으로 찬성과 반

대 댓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2에서와 같이

세 가지 하위 변인이 모두 정적 유의성을 가졌다(이슈의 갈등 정도: B =

.003, p < .05;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32, p < .001; 정보원 편향

성: B = .038, p < .001). 특별한 매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3] 기사의 품질이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32*** (.002) -.004*** (.002) -.003*** (.001)

이슈의 갈등 정도 -.009*** (.001) .003* (.002) .003* (.002)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017*** (.003) .032*** (.003) .032*** (.004)

정보원 편향성 .009 (.003) .038*** (.004) .038*** (.004)

댓글 수 -.015 (.008)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45.59 21542.26 23258.13

Wald Chi2 80.56*** 209.78*** 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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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기사의 품질이 댓글 작성자의 성별과 연령대라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14]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성별 다양성

먼저, [표 14]의 모델 2는 기사 품질의 하위 변인들이 성별 다양성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이슈의 갈등 정도가 성별 다양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006, p < .05), 헤드

라인 논조 경향성과 정보원 편향성은 각각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26, p < .01; 정보원 편향성: B = -.033,

p < .01). 이는 기사가 심한 갈등 이슈를 다루고 있을수록 댓글 작성자

의 성별은 약하게 균등해지는 반면, 헤드라인 논조 경향이 크고 기사 정

보원들의 이념성이 불균형할수록 작성자의 성별은 편향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표 14]의 모델 3은 기사의 품질과 댓글 수를 독립변인으로 성별 다양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역시 이슈의 갈등 정도가 성별 다

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006, p < .05),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정보원 편향성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헤드라인 논조 경

향성: B = -.031, p < .001; 정보원 편향성: B = -.030, p < .01). 또한,

이슈의 갈등 정도와 정보원 편향성 변인이 모델 2와 비교하여 그 영향력

이 감소하였는데, 전자의 변인만 댓글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B

= -.009, p < .001), 댓글 수가 이슈의 갈등 정도와 성별 다양성의 관계

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Sobel-test 결과(표

15), 검정통계량 –10.689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 연령 다양성

[표 14]의 모델 4는 기사의 품질이 연령 다양성에 대해 갖는 주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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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결과에서는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정보원 편향

성이 연령 다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헤드라인 논

조 경향성: B = -.019, p < .001; 정보원 편향성: B = -.024, p < .001).

즉, 기사 제목이 편향적이거나 정보원의 이념이 불균형할수록 댓글 작성

자의 연령대는 편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슈의 갈등 정도 변인의 경우

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14]의 모델 5는 기사의 품질과 댓글 수가 함께 연령 다양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역시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정보원 편향성

이 연령 다양성에 각각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B = -.019, p < .001; 정보원 편향성: B = -.024, p < .001). 그러나 그 영

향력에 큰 변화가 없었고 댓글 수 역시 연령 다양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

성을 갖지 못하였던 점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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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사의 품질이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성별 다양성 연령 다양성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상수) .032*** (.002) .464*** (.006) .474*** (.006) .263*** (.004) .265*** (.004)

이슈의 갈등 정도 -.009*** (.001) .006* (.004) .006* (.004) .003 (.002) .002 (.002)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017*** (.003) -.026** (.008) -.031*** (.008) -.019*** (.004) -.019*** (.004)

정보원 편향성 .009 (.003) -.033** (.010) -.030** (.010) -.024*** (.005) -.024*** (.005)

댓글 수 -.298*** (.021) -.040*** (.011)

No. Groups 64 64 64 64 64

Log Likelihood 24745.59 6971.74 7070.78 19116.55 19123.80

Wald Chi2 80.56*** 286.23*** 488.81*** 51.48*** 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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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이슈의 갈등 정도와 성별 다양성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

개효과 Sobel-test 검정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1] 이슈의 갈등 정도와 성별 다양성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 모형

댓글 수

이슈의 갈등 정도 성별 다양성

4) 기사의 품질 전반이 댓글 공론장의 각 품질 요인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슈의 갈등 정도,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정보원 편향성의

세 하위 변인으로 형성되는 기사의 전반적인 품질에 따라 댓글 공론장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기 위해 [표 16]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사 품질의 하위 변인을 곱한 값을 독립변인으로, 세 가지 댓글

공론장 품질 요인의 각 하위 변인들을 각기 곱한 값을 종속변인으로 투

입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 중 악성댓글의

비율과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변인은 각각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기사 품질 하위 변인들의 곱이 클수록 해당 기사는 정치적 공정성을 지

키지 않은 기사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경로 I.E Sobel-test p
이슈의 갈등 정도 → 댓글 수 → 성별

다양성
.003 -10.689*** .000

-.009*** -.298***

.065***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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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기사의 품질은 시민적 덕성과 의견 다양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시민적 덕성: B = -.140, p < .001; 의견 다양성: B

= -.046, p < .001), 논리적 합리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B = .150, p < .05). 즉, 뉴스 기사가 그 제목과 본문 상에서 정

치적 균형을 잘 지키고 있을수록, 댓글 작성자들 또한 공론장에서 더욱

성숙하고 시민적인 담론을 다양하게 전개해 댓글 공론장 전반의 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동시에 작성자가 공론장에

합리적인 댓글을 생산할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

[표 16] 기사의 품질 전반이 댓글 공론장의 각 품질 요인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

기사의품질

(이슈의갈등정도 * 헤드라인

논조경향성 * 정보원편향성)

-.140***

(.026)

.150*

(.017)

-.046***

(.008)

(상수)
.268***

(.001)

.166***

(.001)

.082***

(.001)

F 48.38*** 79.63*** 51.25***

Adj R2 .020 .055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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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

둘째로 댓글 정책의 하위 변인들(댓글 노출 방식, 댓글 나열 방식, 댓

글 스티커 종류)이 댓글 공론장 내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

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댓글 수가 각각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2]에 해당한다.

1)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

의 매개효과

① 악성댓글의 비율

먼저,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 내 시민적 덕성의 차원 중 하나인 악

성댓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관계에 따른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17]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의 모델 1은 댓글 정책이 댓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이다. 먼저, 댓글 노출 방식과 댓글 나열 방식, 댓글 스티커 종류 변인

모두 댓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이거나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댓

글 노출 방식: B = -.011, p < .05; 댓글 나열 방식: B = .015, p < .001;

댓글 스티커 종류: B = -.006, p < .001). 즉, 기사의 댓글이 최신순이나

과거순 등 단순 기계적으로 나열될 때는 댓글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기사의 댓글이 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기사 본문 하단에 감정 스티커가

아닌 기사 추천 스티커가 있을 때는 댓글 수가 감소할 수 있다.

[표 17]의 모델 2는 댓글 정책의 하위 변인들이 댓글 공론장 내 악성

댓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댓글 스티커

종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 = .073, p < .001).

즉, 기사 본문의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커가 있는 경우 전체 악성댓글은

증가할 수 있다. 댓글 노출 방식 및 나열 방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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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댓글 노출 방식: B = -.007, p = .280;

댓글 나열 방식: B = -.008, p = .178).

[표 17]의 모델 3은 댓글 정책 및 댓글 수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

한 뒤 악성댓글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역시 댓글 스

티커 종류는 악성댓글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

만(B = .074, p < .001), 댓글 노출 방식과 나열 방식은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았다(댓글 노출 방식: B = -.005, p = .458; 댓글 나열 방식: B =

-.005, p = .411). 바론과 캐니의 인과 추론법에 근거한 매개 관계는 발

견되지 않았다.

[표 17] 댓글 정책이 악성댓글 비율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악성댓글의 비율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49*** (.005) .172*** (.006) .164*** (.006)

댓글 노출 방식 -.011* (.005) -.007 (.006) -.005 (.007)

댓글 나열 방식 .015*** (.005) -.008 (.006) -.005 (.007)

댓글 스티커 종류 -.006*** (.001) .073*** (.002) .074*** (.002)

댓글 수 .170*** (.015)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10.89 13313.68 13358.28

Wald Chi2 52.80*** 1816.56*** 1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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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

그렇다면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 내 시민적 덕성의 또 다른 요소인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댓글 수가 해당 관

계에 매개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18]과 같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댓글 정책이 댓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모

델 1은 앞선 내용과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설명을 생략하였다.

[표 18]의 모델 2는 댓글 정책 변인이 댓글 공론장 내 경어체 서술어

의 비율에 미치는 주효과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댓글 스티커 종류만이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 -.052, p <

.001). 이는 기사 본문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커가 있을 때 댓글 공론장

내 경어체 서술어 사용이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댓글 노출 방식과 나

열 방식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댓글 노출 방식: B

= .154, p = .226; 댓글 나열 방식: B = -.028, p = .758).

[표 18]의 모델 3은 세 가지 댓글 정책과 댓글 수를 모두 독립변인으

로 투입한 뒤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역시 댓글 스티커 종류가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 = -.052, p < .001), 댓글 노출 방식

및 나열 방식은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댓글 노출 방식:

B = -.003, p = .624; 댓글 나열 방식: B = .006, p = .363). 매개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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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댓글 정책이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2)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

①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다음으로,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 내 논리적 합리성의 척도인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19]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9]의 모델 2는 댓글 정책이 댓글 전반의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정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댓글 노출 방식과

댓글 스티커 종류는 기사 내용과의 관련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댓글 노출 방식: B = -.013, p = .198; 댓글 나열 방식: B =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경어체 서술어의 비율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49*** (.005) -.023*** (.000) .352*** (.007)

댓글 노출 방식 -.011* (.005) .154 (.127) -.003 (.007)

댓글 나열 방식 .015*** (.005) -.028 (.090) .006 (.007)

댓글 스티커 종류 -.006*** (.001) -.052*** (.002) -.052*** (.002)

댓글 수 -.141*** (.017)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10.89 inf 11108.67

Wald Chi2 52.80*** 681.71*** 7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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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p = 377), 댓글 스티커 종류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

-.012, p < .001). 즉, 기사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커가 있을 때 댓글 전

반이 기사 내용과 적은 관련성을 띠는 담론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 정책과 댓글 수가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표 19]의 모델 3을

보면, 역시 댓글 스티커 종류만이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 -.011, p < .001). 해당 변인은 댓글 수

가 투입되지 않은 모델 2 대비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댓글 수 역시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정적 유의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댓글 스티커 종류가 종속변인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드러났

다. Sobel-test 결과(표 20), 검정통계량이 –4.873으로 기준값인 –1.96보

다 작아 해당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9] 댓글 정책이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49*** (.005) .502*** (.009) .494*** (.009)

댓글 노출 방식 -.011* (.005) -.013 (.010) -.011 (.010)

댓글 나열 방식 .015*** (.005) -.008 (.009) -.006 (.009)

댓글 스티커 종류 -.006*** (.001) -.012*** (.002) -.011*** (.002)

댓글 수 .142*** (.017)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10.89 10439.99 11108.67

Wald Chi2 52.80*** 37.27*** 1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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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댓글 스티커 종류와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 Sobel-test 검정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2] 댓글 스티커 종류와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간 관계에서

댓글 수의 매개효과 모형

댓글 수

댓글 스티커 종류 기사 내용 관련성

② 댓글 길이

또한,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 내 논리적 합리성의 또 다른 지표인

댓글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21]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의 모델 2는 댓글 정책의 각 하위 변인이 댓글의 길이에 미치

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댓글 노출 방식과 나열 방식은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댓글의 길이에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

하였고(댓글 노출 방식: B = -.010, p = .429; 댓글 나열 방식: B =

-.008, p = .530), 댓글 스티커 종류만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

경로 I.E Sobel-test p
댓글 스티커 종류 → 댓글 수 →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
-.001 -4.873*** .000

.142***-.006***

-.01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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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 p < .001). 기사 본문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커가 있을수록 댓

글의 전반적인 길이는 감소할 수 있다.

댓글 수가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표 21]의 모델 3을 보면, 역시 댓글

스티커 종류가 댓글 길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009, p <

.001). 매개 관계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는 없었다.

[표 21] 댓글 정책이 댓글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3)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의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

①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의 의견 다양성 차원인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22]와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댓글의 길이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49*** (.005) .348*** (.012) .356*** (.012)

댓글 노출 방식 -.011* (.005) -.010 (.013) -.012 (.013)

댓글 나열 방식 .015*** (.005) -.008 (.013) -.010 (.013)

댓글 스티커 종류 -.006*** (.001) -.008*** (.002) -.009*** (.002)

댓글 수 -.163*** (.014)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10.89 14270.57 14336.73

Wald Chi2 52.80*** 24.100*** 1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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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2]의 모델 2는 댓글 정책의 하위 변인이 댓글 공론장 속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댓글

나열 방식과 댓글 스티커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댓글 나열 방식: B = .005, p < .05; 댓글 스티커 종류: B = .003, p

< .01). 이는 댓글이 최신순, 과거순 등 기계적 방식으로 나열되거나 기

사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커가 있을수록 공론장 내 의견 편향이 소폭 강

해짐을 의미한다. 댓글 노출 방식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B =

-.000, p = .972).

댓글 수를 투입한 모델 3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댓글 나열 방

식: B = .005; p < .05; 댓글 스티커 종류: B = .003, p < .01; 댓글 노출

방식: B = -.000; p = .924). 다만, 바론과 캐니 인과 추론법에 근거한 매

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2] 댓글 정책이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 .049*** (.005) .399*** (.003) .400*** (.003)

댓글 노출 방식 -.011* (.005) -.000 (.003) -.000 (.003)

댓글 나열 방식 .015*** (.005) .005* (.003) .005* (.003)

댓글 스티커 종류 -.006*** (.001) .003** (.005) 003** (.001)

댓글 수 -.016 (.008)

No. Groups 64 64 64

Log Likelihood 24710.90 23199.97 23198.02

Wald Chi2 52.80*** 12.5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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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다음은 댓글 정책이 댓글 공론장의 또 다른 의견 다양성 지표인 인구

통계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댓글 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23]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성별 다양성

[표 23]의 모델 2는 댓글 정책의 각 하위 변인이 성별 다양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당 결과에서는 댓글 나열 방식과 댓글 스

티커 종류가 성별 다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댓글 나열 방식:

B = .030, p < .05, 댓글 스티커 종류: B = .027, p < .001). 이는 댓글이

공감 수와 무관하게 나열되거나 기사 본문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커가

있는 경우에 댓글 작성자 성별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댓

글 노출 방식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B = -.016,

p = .235).

[표 23]의 모델 3은 댓글 수가 포함된 분석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댓글

나열 방식, 댓글 스티커 종류가 성별 다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댓글 나열 방식: B = .035, p < .01; 댓글 스티커 종류: B

= .029, p < .001). 그러나 해당 변수들의 영향력이 모델 2와 비교해 감

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론과 캐니의 추론법에 근거한 매개효과를 추

정하지는 못하였다.

□ 연령 다양성

[표 23]의 모델 4는 댓글 정책이 연령 다양성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

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댓글 스티커 종류만이 연령 다양성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주었다(B = .021, p < .001). 즉, 기사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

커가 배치되어 있을수록 댓글 작성자의 연령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다. 댓글 노출 방식과 나열 방식의 경우에는 유의한 통계적 효과가 발생

하지 않았다(댓글 노출 방식: B = .014, p = .178; 댓글 나열 방식: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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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p = .615).

댓글 수가 독립변인으로 포함된 모델 5에서도 댓글 스티커 종류만이

연령 다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021, p <

.001). 여기서도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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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댓글 정책이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댓글 수 성별 다양성 연령 다양성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상수) .032*** (.002) .547*** (.013) .563*** (.013) .261*** (.010) .262*** (.011)

댓글 노출 방식 -.009*** (.001) -.016 (.014) -.020 (.014) .014 (.011) .014 (.012)

댓글 나열 방식 .017*** (.003) .030* (.013) .035** (.013) -.005 (.010) -.005 (.011)

댓글 스티커 종류 .009 (.003) .027*** (.002) .029*** (.002) .021*** (.001) .021*** (.001)

댓글 수 -.325*** (.021) -.029** (.010)

No. Groups 64 64 64 64 64

Log Likelihood 24745.59 6873.13 6987.14 19219.45 19219.15

Wald Chi2 80.56*** 120.36*** 357.23*** 295.73*** 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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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정책 전반이 댓글 공론장의 각 품질 요인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댓글 노출 방식, 댓글 나열 방식, 댓글 스티커 종류로 구성되

는 공론장별 댓글 정책 전반에 따라 댓글 공론장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알아보았다(표 24). 이를 위해 댓글 정책의 세 하위 변인을 곱한

값을 독립변인으로, 댓글 공론장의 세 가지 품질 요인의 각 하위 변인들

을 곱한 값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 중 악성댓글의 비율과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 변인은

각각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댓글 정책 하위 변인의 곱이 클수록 해당

댓글 공론장은 낮은 여론 가시성을 띤다는 의미가 된다.

분석 결과, 댓글 정책은 시민적 덕성과 논리적 합리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시민적 덕성: B = -.031, p < .001; 논리적 합리성:

B = -.015, p < .01), 의견 다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 = .008, p < .001). 즉, 댓글 공론장의 정책이 이용자가 다

수 의견을 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수록 이용자의 성숙하지 못하고 비합

리적인 댓글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론장에 산출되는

전체 의견의 다양성은 증진될 수 있다.

[표 24] 댓글 정책 전반이 댓글 공론장의 각 품질 요인에 미치는 영향

주) 분석 대상 기사 수(N) = 17,312

제시된 것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 )는 표준오차
* p < .05, ** p < .01, ***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

댓글 정책 변인

(댓글 노출 방식 * 댓글 나열

방식 * 댓글 스티커 종류)

-.031***

(.008)

-.015**

(.005)

.008***

(.002)

(상수)
.265***

(.001)

.169***

(.001)

.078***

(.000)

F 14.05*** 18.23** 12.45***

Adj R2 .004 .010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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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결론 및 논의

포털의 뉴스 댓글은 현대 온라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도 불

구하고 최근 몇 년간 갖가지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정치 뉴스 영역의 댓글은 5년 전 드루킹 사건과 함께 여론 조작과

악성댓글, 이용자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 병폐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다.

심각성을 마주한 한국 사회는 그간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유통하는

포털에 뉴스 댓글 품질 개선의 책임을 부과해왔다. 이는 언론사에는 저

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공정한 정치 뉴스 보도, 그리고 포털에는 댓글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인터넷 뉴스 환경 개선의 목소리와 같았다. 그러

나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

인지, 이제까지의 시도들은 실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실증

적 검증이 미진해 뾰족한 대안 제시까지 넘어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

다. 이에 이 연구는 네이버 정치 뉴스에서 (1) 기사의 내용적 품질과 (2)

공론장별 댓글 정책이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으로 개

념화한 댓글 공론장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사

품질의 경우 기사 내용에 함축된 정파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① 이

슈의 갈등 정도 ②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③ 정보원 편향성이라는 하위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댓글 정책의 경우 공론장별로 다르게 설정되는 ①

댓글 노출 방식 ② 댓글 나열 방식, 그리고 ③ 댓글 스티커 종류라는 하

위 변인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한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독립변인의 하위 변인들이 댓글 공론장 품질의 각 하위 변인들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인과성을 해석하였다.

첫째, 시민적 덕성 차원에서 기사 품질 변인 중 이슈의 갈등 정도, 헤

드라인 논조 경향성은 댓글 공론장 내 시민성을 떨어뜨렸다. 즉, 기사의

정치 갈등적 소지나 제목 상의 편향성은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념 점화

를 유발하여 독자들을 낮은 시민성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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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뉴스 생산자가 정치적 갈등이 높은 의제를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상당한 비약이 될 것이다. 그보다는 뉴스 생산자가

정치적으로 화제성이 높은 의제를 다룰 때 기사의 논지가 어느 한쪽의

이념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물 간

갈등 그 자체보다는 현상의 본질에 집중한 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는 결론이 적합하다. 또한, 제목을 작성할 때도 독자들이 미리 사안에 대

한 왜곡된 지각을 갖지 않도록 주관적 키워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한

편, 정보원 편향성의 경우에는 악성댓글의 비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지

만, 경어체 서술어 비율에 대해서는 통계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므

로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댓글 정책 변인 중 댓글 스티커 종류 또한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

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해당 스티커가 감정 스티커가

아닌 기사 추천 스티커라는 점에서 처음 연구에서 유추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 연구는 기사 하단에 기사 추천 스티커보다는 감정 스티커

가 있을 때 개인이 다수 이용자의 정서에 영향을 받아 공론장에서 성숙

하지 못한 댓글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도리

어 타인에 감정에 구속받지 않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사

추천 스티커 환경에서 해당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론에 얽

매이지 않는 감정적 자유로움이 도리어 이용자들에게 절제되지 못한 댓

글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네이버가 양질의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댓글 스티커 정책이 양질의 댓글 차원에서

는 도리어 이용자들에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말하기로 발현될 수 있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논리적 합리성 차원에서 기사 품질 변인 중 이슈의 갈등 정도는

댓글 공론장 내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은

증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사가 큰 정치적 갈등 소재를 다룰 때 독

자들은 댓글 공론장에서 기사와 관련 없거나 내용이 부실한 짧은 댓글만

을 작성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그러한 소재들이 쉽게 독자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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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사고를 저지하여 댓글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 역시 언론이 합리적 댓글 여론 창출을 위해

갈등적 소재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보다는, 그러한 의제를 다룸에

있어 철저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

됨이 마땅하다. 그런데 한편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 차원에서 제목이 특

정 논조를 강하게 띨수록 댓글 공론장의 합리성이 향상될 수 있음은 예

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 연구는 기사 제목에 특정 논조가 강하게 나타

나 정치적 편향이 강해질수록 독자의 사전 지각을 유도하여 댓글 공론장

의 논의를 지나치게 이념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오

히려 제목에 의해 논의의 초점이 좁혀진 상황에서 전체 주제를 해치지

않는 발언을 더 장황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품질의 또 다

른 변인인 정보원 편향성의 경우, 기사 내용과의 관련성은 유의하게 감

소시켰지만, 기사의 길이에 대해서는 온전히 유의한 결과를 내지 못했으

므로 동 변인은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보기 어려웠다.

댓글 정책 변인 중에서는 댓글 스티커 종류, 그중에서도 기사 추천 스

티커가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시 한번 이용자들은 타인의 감정을 유추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의견 다양성 차원에서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정보원 편향성은

댓글 공론장 내 다양한 의견 공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기사 제목에

강한 정파적 논조가 드러나고 내용에 동원된 취재원들이 어느 한쪽의 이

념을 대변한다면 댓글 공론장 내 대립적 의견이 공존할 가능성이 작아지

고, 그러한 의견을 내는 댓글 작성자의 성별과 연령대 역시 편중되어 나

타날 수 있다. 공론장 내 다양한 의견이 두루 공존하고 경합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모태가 된다는 사상의 시장 은유는 공론장 내 시민적

덕성과 논리적 합리성 함양의 시발점이 된다. 그렇기에 뉴스 생산자는

공론장 내 다양한 의견 경합을 유도하기 위해 기사 제목 작성 시 이용자

의 시야를 제한하는 정파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자제하여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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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품질 변인 중 이슈의 갈등 정도, 그리고 댓글 정책 변인 중 댓글

나열 방식의 경우 찬성과 반대 댓글의 강도와 성별 다양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연령 다양성에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최종 댓글 공론장

의 의견 다양성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댓글 정책

변인 중 댓글 스티커 종류의 경우에는 의견 다양성의 두 하위 변인에 일

정하지 못한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이 역시 배제하였다. 이를 통해 네이

버가 왜곡된 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댓글 전반의 원

활한 사상의 시장 형성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사 품질의 세 가지 하위 변인들의 결합 효과 차원에서 기사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을수록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과 의견 다양성

은 향상될 수 있는 반면, 논리적 합리성은 저해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

는 댓글의 시민성과 다양성에 한해서는 정치 뉴스가 어느 하나의 요인이

아닌 전반적으로 높은 품질을 띠는 것이 중요함을 드러낸다. 개별 요인

으로는 양질의 댓글 공론장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

을 미치더라도, 전체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정치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일부 정파성을 띠는 요인(e.g. 헤드라

인 논조)이 있더라도 기사가 전체적으로 공정성과 균형성을 견지하고 있

다면 양질의 댓글 공론장에 근접할 수 있다. 반대로, 기사에 아무리 공정

보도의 원칙을 잘 지킨 요인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강한 정파성이 나

타난다면 댓글 공론장의 질은 하락할 수 있다.

다섯째, 댓글 정책의 세 가지 하위 변인 간 결합 효과 차원에서, 포털

에 새롭게 도입된 댓글 정책, 즉 이용자가 베스트 댓글을 파악하기 어렵

게 만드는 정책들은 함께 있을수록 댓글 공론장의 시민적 덕성이나 논리

적 합리성을 저해, 의견 다양성은 소폭 증진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 역

시 댓글 공론장 내 다방면의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댓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선 개별 정책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

서는, 댓글 스티커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인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

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일 정책으로는 댓글 공론장 품질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댓글 환경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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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류 여론을 파악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경우, 댓글 공론장의 질은 좋

아지거나(의견 다양성) 나빠질 수 있다(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여섯째, 기사의 댓글 수는 (1) 헤드라인의 논조 경향성과 악성댓글의

비율 간 관계, (2)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경어체 서술어 비율 간 관계,

(3) 이슈의 갈등 정도 및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과 기사 내용 관련성 간

관계, (4) 이슈의 갈등 정도와 성별 다양성 간 관계를 일정 부분 매개하

였다. 이는 기사의 품질과 관련한 일부 조건에서는 댓글 수만 가지고도

댓글 공론장의 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이 연구는 정치 뉴스에서 양질의 댓글 공론장 실현의 돌파구를 언론사

의 기사 품질과 포털의 댓글 정책 차원에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포털의 댓글 정책보다는 언론사의 기사 품질 관

련 요인들이 댓글 공론장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으

며, 댓글 정책의 경우에는 개별 정책 단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체 맥락

에서의 댓글 공론장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결과

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정치 뉴스 기사의 내용 품질과 댓글 공론장의 질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대개 많은 연구에서 정보의 품질이나 효과를 측정할 때,

설문이나 실험 등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하곤 한다. 그러나

단순 주관적 인식에 기반해 측정된 효과는 그것의 실제 효과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Noar, 2020), 이 연구는 기사와 댓글

자체를 텍스트 분석하여 두 변인의 실제 품질 값을 추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언론사’ 차원의 기사 품질, 그리고 ‘포털’ 차원의 댓글

정책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댓글 문제의 주체별 대안을 찾고, 연구의



- 74 -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기사

품질 자체, 베스트 댓글의 효과성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많았지만(김창

숙·김지현, 2022; 박재영 외, 2014; 이은주, 2009; 이세영, 2020), 이를 실

제 포털의 댓글 품질과 결부 지어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이용자가 온라인 뉴스 공간에서 일차적으로 마주하는 기사 본

문과 그다음 마주하는 댓글 환경이 작성하는 댓글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현 댓글 문제의 실질적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포털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 비판이 잇따르고 네이

버가 댓글 서비스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현시점에서 더욱 시기적 함의

를 가진다. 네이버는 최근 여당의 정책토론회 등에서 뉴스 편집 및 댓글

노출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날 선 비판에 직면하였다(김준일, 2023).

이에 2023년 6월부터 프로필 정보 모음 강화, 댓글 이용 제한 해제 시

퀴즈 풀기 등 성숙한 댓글 문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홍국기, 2023). 이러한 시점에서 댓글 공론장 속 주류 여론이 댓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네이버 댓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기사의 댓글 수를 통해 댓글 공론장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분석적 시도를 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댓글의 수(quantity)와 질(quality)은 대개 별개의 요인으로 파악되는 경

우가 많으나, 이 연구는 댓글 공론장 속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견의 경합

자체가 일정 이상의 댓글 수를 담보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뉴스 기사의 전체 댓글 수는 일부 기사의 품

질 및 댓글 정책, 그리고 댓글 공론장의 질 변인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댓글의 수만으로도 댓글

의 일부 품질 차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다음의

관련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사 품질 변인의 하위 변인인

헤드라인 논조 경향성이 댓글 공론장의 논리적 합리성 차원을 증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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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결과에 대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 이용자들이 기사 제목으로 담론의 초점이 좁혀진 상황에서 더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댓글을 긴 호흡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결론이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실증적 상관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시민적 덕성, 논리적 합리성, 의견 다양성이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댓글 공론장의 질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연구의 궁극적

인 목적이기도 한 어떠한 요인으로 댓글 공론장 품질의 좋고 나쁨을 판

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댓글 공론장의 질이라는 변

인 자체가 정확한 이분법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개념이기에 해당 연속형

변수를 0과 1의 더미변수로 만들 만한 기준을 찾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댓글 공론장의 질을 직관적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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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월별 기사의 대표 의제 및 키워드와 의제별 화제성 점수

1. 2021년 9월

2. 2021년 10월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대통령

후보 경선

관련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및

종전선언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 관련

키워드

의혹,

고발사주,

고발장,

윤석열, 김웅,

손준성, 검찰,

검찰총장,

의원, 박지원

대장동,

화천대유,

이재명,

의혹, 의원,

특검, 특혜,

대장동개발

사업,

곽상도,

아들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

홍준표,

대통령,

경선, 대선,

후보, 캠프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북한, 미국,

정부,

유엔총회,

백신, 유엔,

뉴욕

지지,

여론조사,

이낙연,

결과,

포인트,

이재명,

대표, 의원,

대선후보,

민주당

화제성

점수
0.5775 1.0000 0.9709 0.4484 0.6078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 관련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관련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논란

더불어민주

당 대통령

선거 경선

관련

키워드

이재명,

대장동, 의혹,

의원,

국민의힘,

여론조사,

포인트,

오차범위,

가상, 신뢰,

홍준표,

윤석열,

의원,

국민의힘,

전두환,

사과, 발언,

대통령,

윤석열,

이낙연,

득표, 대표,

과반,

민주당,



- 91 -

3. 2021년 11월

4. 2021년 12월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논란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전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인선 관련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의혹

관련

키워드

국민, 대통령,

이재명,

부동산,

대선후보,

문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정부,

우리

포인트,

여론조사,

지지, 격차,

오차범위,

결과,

심상정,

응답,

안철수,

윤후보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윤후보,

경선,

홍준표,

대선후보,

대선,

대통령,

이재명

김종인,

선대위,

윤후보,

이준석,

김병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

윤석열,

인선, 대표

김혜경,

부인,

이후보,

이재명,

김건희,

의원,

낙상사고,

더불어민주

당, 아내,

의혹

화제성

점수
0.4421 0.1132 1.0000 0.6433 0.3285

대통령,

화천대유,

국민,

더불어민주당,

이후보

홍준표,

양자대결,

중앙선거여

론, 결과,

지지

경선, 대선,

유승민,

캠프,

검찰총장,

윤후보

윤후보,

반려견,

옹호, 논란,

국민

이재명,

결선투표,

무효표,

결과, 경선

화제성

점수
0.9602 0.4186 1.0000 0.5490 0.7799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윤석열-이

준석 대표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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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1월

조사 관련

간 갈등과

김종인

선대위

합류 관련

선거 관련

전반

아내 의혹

관련

아들 의혹

관련

키워드

포인트,

여론조사,

지지, 결과,

오차범위,

응답, 신뢰,

전국, 안철수,

국민의당

이준석,

윤후보,

대표,

김종인,

당대표,

국민의힘,

선대위,

의원, 갈등,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국민,

대선후보,

민주당,

더불어민주

당,

국민의힘,

이후보,

의원,

윤후보

김건희,

의혹, 허위,

부인, 경력,

윤석열,

국민의힘,

사과,

윤후보,

대선후보

아들, 도박,

장남, 불법,

의혹, 사과,

이후보,

성매매,

이재명,

사이트

화제성

점수
0.2233 0.9704 0.5174 1.0000 0.3573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안철수 대선

후보의

대윤석열

양자토론

제안 관련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의혹

및 녹취록

관련

김종인

선대위원장

의 선대위

개편 발표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전반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 관련

키워드

양자토론,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단일,

윤후보,

윤석열,

국민의당,

홍준표,

김건희,

의혹, 통화,

국민의힘,

내용,

녹취록,

대선후보,

윤석열,

부인, 시간

김종인,

이준석,

윤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

원장, 사퇴,

국민의힘,

개편, 쇄신,

대통령,

대선후보,

이재명,

공약,

윤후보,

국민,

윤석열,

국민의힘,

포인트,

여론조사,

지지,

오차범위,

이후보,

결과,

윤후보,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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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2월

7. 2022년 3월

대선후보 의원총회
더불어민주

당, 북한
응답, 격차

화제성

점수
0.9655 1.0000 0.3524 0.8595 0.3584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

발발과 민생

관련

대선

후보들의

아내

리스크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전반

20대

대통령

선거

지지율

조사 관련

안철수-윤

석열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관련

키워드

정부, 코로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와대, 우리,

상황, 러시아

의혹,

김혜경,

이재명,

공무원,

부인,

이후보,

대장동,

논란,

김건희,

녹취록

윤후보,

대통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국민,

더불어민주

당, 발언

포인트,

오차범위,

여론조사,

지지, 결과,

격차,

윤후보,

응답,

이후보,

전국

단일,

안철수,

국민의당,

제안, 야권,

윤후보,

여론조사,

국민의힘,

협상, 결렬

화제성

점수
1.0000 0.1249 0.2012 0.1538 0.108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20대 대통령

투표 매뉴얼

관련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

회동 관련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전반

김정숙

여사

특별활동비

지출 내역

의혹 관련

청와대

이전 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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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 4월

키워드

사전투표,

확진자,

격리자,

선관위,

코로나,

선거관리위원

회,

중앙선거관리,

확진, 부실,

투표함

당선인,

대통령,

회동,

인수위,

청와대,

대변인,

윤석열,

문재인,

인사,

비서실장

이재명,

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

당,

대선후보,

윤후보,

대선,

윤석열,

의원, 국민

여사,

특활비,

김정숙,

대통령,

청와대,

옷값,

특수활동비

, 의상,

사비, 부인

집무실,

청와대,

당선인,

용산,

대통령,

국방부,

국방부청사

, 이전,

광화문,

용산이전

화제성

점수
1.0000 0.5592 0.8052 0.1017 0.1280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20대 대통령

인수위 활동

관련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지방선거

출마 관련

검수완박법

통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 관련

키워드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문재인,

윤석열,

인수위, 여사,

정부, 국민,

취임식

법무부,

장관후보자

, 장관,

조국,

한동훈,

정호영,

의혹,

당선인,

자녀, 검찰

출마, 의원,

경선, 대표,

국민의힘,

변호사,

서울시장,

이재명,

지방선거,

후보

검찰,

검수완박,

민주당,

수사, 국회,

원내대표,

법안, 입법,

국민,

중재안

포인트,

여론조사,

응답, 지지,

결과,

표본오차,

응답자,

신뢰,

중앙선거여

론, 수준

화제성

점수
0,6389 1.0000 0.4742 0.6175 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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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2년 5월

10. 2022년 6월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

관련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의혹

관련

검수완박법

통과 관련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이재명

후보

계양지역

국회의원

출마 관련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경남,

주민, 청와대,

집회, 양산,

마을

한동훈,

의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 장관,

민주당,

국회,

인사청문회

, 의혹,

임명

본회의,

국회,

검수완박,

대통령,

개정안,

원내대표,

국무회의,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대통령,

여사,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

미국,

청와대,

용산, 북한,

서울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보궐선거,

민주당,

인천,

인천계양,

출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

당

화제성

점수
0.4162 0.4623 0.3154 1.0000 0.4149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윤석열

대통령 활동

관련 전반

문재인

정권 당시

월북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전당대회

출마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및 윤리위

징계 관련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

키워드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용산,

이날, 장관,

월북, 사건,

피살,

서해공무원

, 당시,

민주당,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

이준석,

국민의힘,

윤리위,

최고위원,

여사,

김건희,

부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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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7월

정부, 검찰,

오전, 서울

문재인정부

, 북한,

해경,

국방부,

대통령기록

물

당,

지방선거,

책임, 대선,

출마, 패배,

전당대회

의원, 대표,

징계,

성상납,

장제원,

배현진

대통령실,

윤석열,

봉하마을,

스페인,

일정,

부속실

화제성

점수
0.4237 0.1754 1.0000 0.7703 0.6349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통일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및

직무수행

여론조사

관련

더불어민주

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및 윤리위

징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메시지

논란 관련

키워드

북한, 통일부,

귀순, 당시,

판문점, 북송,

탈북어민,

어민, 국정원,

의사

포인트,

긍정평가,

부정평가,

여론조사,

지지, 응답,

대통령,

결과,

국정수행,

이상

출마,

이재명,

민주당,

의원,

박지현,

당대표,

더불어민주

당,

전당대회,

비상대책위

원장,

비대위원장

이준석,

윤리위,

국민의힘,

당원,

당대표,

개월, 징계,

성상납,

대표,

직무대행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장관,

원내대표,

의원, 논란,

국민,

국민의힘,

이날

화제성

점수
0.2412 0.1211 0.7629 1.0000 0.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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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년 8월

13. 2022년 9월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윤석열

대통령

펠로시 패싱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및

직무수행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이슈 관련

전반

더불어민주

당

전당대회

결과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신청 관련

키워드

대통령,

대통령실,

여사, 김건희,

윤석열,

펠로시, 일정,

휴가, 관계자,

문재인

포인트,

부정평가,

여론조사,

긍정평가,

응답, 지지,

대통령,

수준, 결과,

신뢰

대통령,

장관, 국민,

대통령실,

의원,

윤석열,

문제, 취임,

국회,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

당, 당대표,

박용진,

득표,

권리당원,

당헌,

전당대회,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표, 신청,

법원, 전환,

원내대표,

의원,

대통령

화제성

점수
1.0000 0.8448 0.7060 0.3490 0.864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윤석열-이준

석 간 정치

신경전 관련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및

각국

정상회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

관련

영빈관

신축 및

예산 책정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및 김건희

여사 의혹

허위사실

발표

키워드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미국, 영국,

대통령,

여왕,

비속어,

대통령,

논란, 발언,

신축,

영빈관,

예산,

검찰, 의혹,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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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 10월

의원, 국민,

윤석열, 이날,

태풍, 결과

엘리자베스

, 정상회담,

총리, 뉴욕,

런던, 일본

미국, 국회,

순방,

대통령실,

박진,

윤석열

청와대,

예산안,

부속시설,

대통령실,

행사,

대통령실이

전, 국격

민주당,

여사, 혐의,

김건희,

허위사실,

소환

화제성

점수
1.0000 0.8729 0.1340 0.3502 0.8905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관련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전반

여론조사

관련 전반

키워드

북한, 일본,

한미일, 도발,

한반도, 우리,

국방, 동해,

위협,

탄도미사일

이태원,

사고, 수습,

인파,

이태원참사

,

행정안전부

, 핼러윈,

이상민,

장관, 원인

검찰,

민주당,

이재명,

대장동,

대통령,

특검,

압수수색,

부원장,

사건, 대표

의원,

대통령,

장관,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 의혹,

국정

부정평가,

긍정평가,

포인트,

응답, 전주,

여론조사,

지지, 이상,

결과, 대비

화제성

점수
0.1522 1.0000 0.1563 0.2299 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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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2년 11월

16. 2022년 12월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통령

MBC 기자

전용기

탑승 거부

및

도어스테핑

중단 관련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

장 대장동

의혹과

구속 관련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환아 방문

및 사진

논란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관련

키워드

북한, 도발,

탄도미사일,

우리, 대통령,

화물연대,

발사,

업무개시명령,

미국, 일본

전용기,

탑승,

대통령실,

대통령,

취재, 언론,

순방, 기자,

조치,

도어스테핑

대표,

이재명,

검찰,

민주당,

더불어민주

당, 의원,

정진상,

측근,

대장동,

혐의

여사,

김건희,

풍산개,

대통령,

캄보디아,

의원,

빈곤포르노

, 최고위원,

장경태,

문재인

대통령,

장관,

이태원참사

, 경찰,

책임, 의원,

국민,

민주당,

사고, 국회

화제성

점수
1.0000 0.1497 0.3992 0.5546 0.4064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발표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

검찰 수사

관련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

발언 관련

키워드

김경수,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 석방,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무인기,

북한, 영공,

도발, 우리,

훈련, 대응,

여론조사,

의원,

국민의힘,

당원투표,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국민,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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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3년 1월

18. 2023년 2월

경남지사,

사면복권,

형기,

국민통합,

개월

더불어민주

당, 의원,

장관, 사건,

소환

드론, 침범,

격추

당대표,

전당대회,

유승민,

대통령,

총선, 지지

장관, 이날,

이태원참사

, 의원,

우리

화제성

점수
0.6184 0.7441 0.8854 0.5845 1.0000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관련

여론조사

관련 전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관련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관련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

트 국빈

방문 관련

키워드

대표, 검찰,

이재명, 의혹,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민주당, 출석,

혐의, 수사

여론조사,

포인트,

지지,

긍정평가,

결과,

부정평가,

전국, 의원,

신뢰,

표본오차

의원, 출마,

나경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통령,

당대표,

부위원장,

대통령실,

출산고령사

회

대통령,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국민,

윤석열,

우리, 국회,

여사,

민주당

이란,

대통령,

아랍에미리

트, 방문,

한국, 국빈,

순방,

아크부대,

장병, 발언

화제성

점수
0.8560 0.0980 1.0000 0.9036 0.363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의제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의힘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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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및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관련

전당대회

여론조사

관련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관련

전당대회

관련 전반

아들

학폭에

대한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 책임

관련

키워드

대표, 검찰,

여사, 의혹,

이재명,

주가조작,

사건, 대장동,

김건희, 수사

포인트,

여론조사,

지지,

지지도,

오차범위,

양자대결,

리얼미터,

결과, 수준,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표결,

부결, 국회,

본회의,

검찰,

더불어민주

당

후보,

김기현,

안철수,

의원,

당대표,

전당대회,

국민의힘,

대통령,

이준석,

총선

대통령,

장관,

대통령실,

윤석열,

의원, 국민,

법무부,

문제, 아들,

우리

화제성

점수
0.7873 0.1404 1.0000 0.7209 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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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quality public sphere serves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which citizens put their heads together to

solve social problems based on voluntary association, free will, logical

conversation. Citizens who are equipped with a high-quality public

forum can grasp the real problems and come up with reasonable

solutions. News comment sections in portals, which represent the

ideal public sphere, has hitherto led to numerous adverse effects on

online communication,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political news.

These comment section maladies have mainly been attributed to the

‘media outlets’ who are responsible for news production and ‘portals’

who are responsible for distribution. In light of this,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rticle quality and comment policies on

the formation of a high-quality news comment sphere.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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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controversy, Headline bias, and Ideology of news source were

measured for the former and Way the comments are exposed, Way

the comments are listed, and Comment sticker type were for the

latter. The quality of the news comment section was conceptualized

into three factors : civic virtue, logical rationality, and opinion

diversity. The paper conduc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o figure out

whether the two big independent variables affect these three

sub-dependent variables. Taking into account the variations in the

article styles and specific comment policies among the media outlets,

the paper used a random effect model. Mediating effects of the

number of news comments were also analyzed.

As a result, degree of issue controversy, headline bias, and article

recommendation sticker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ivic virtue of

the news comment section. In addition, degree of issue controversy,

article recommendation sticker restricted the logical rationality of the

comment section, whereas headline bias improved it. Lastly, headline

bias and ideology of news source negatively affected opinion diversity

of the comment se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umber of news

comments depended on each variable relationship. This paper tried to

seek some breakthroughs for a high-quality online comment sections

based on objective web data, rather than users' subjective

perceptions.

keywords : comment sections, Naver political news, article

quality, com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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